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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한국 <       > 미국

프라임 택배
· 항공운송 ·해상운송 ·B2B 운송 · UPS · U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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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Notary) ·라이브스캔

표지모델 - 유나

한국일보 전미주지사 뉴스     
- 가을철에도‘틱’주의하세요

radioseoul1650.com 많이 본 뉴스
- 파월의 물가상승 경고 현실화 되나

서울경제 뉴스와이드
-  “라면 없이는 못 살아” 한국인 라면 사랑 ‘세계 2위’

… 그럼 1위 국가는?

주택
융자

전문
회사

213.388.5600

radioseoul1650.com 뉴스는 라디오서울, 가장 빠른 로컬뉴스, 미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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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응급치료, 그로서리 혜택 등

플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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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전격 취소, 희귀금속 갈등 격화

- H 트렌드 & 뉴스 : 

   '변신은 무죄'...겉모습 바꾸고 다시 등장한 

    스테디셀러들

- 이웃케어클리닉 건강칼럼 : 

    눈은 세상을 보는 창? 내 건강을 보여주는 창!  

- 슬기로운 시니어생활 : 

   “에스프레소 한 잔, 알츠하이머를 막는다!” 

- H Health 건강 : 

   나이 들면서 점점 쉬는 목소리... 

   성대에 이상이 생긴 걸까 

- 서울경제 시사칼럼 : 

   대통령, 토크쇼 진행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 이서희의 시사살롱 : 

   국회 국감장과 사법부의 등장, 한국 정치의 

   구조적 현실  

- H LIFE 인생여행 : 

  서울대에 단풍 보러 갈까…58년 만에 문 여는

  '비밀의 숲'  

- 성소영박사 강철멘탈클래스 :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의 7가지 유형

- H피플 : 

   "치매는 내 이야기…40•50대부터 관리해야"

 - H 스포츠데스크 : 

    '새벽 5시 입국' 손흥민, 

    인천공항에 모인 팬들에 '깜짝'  

- 이준학의 시네마 개봉작 리포트 : 

   One Battle After Another

- 볼 빨개 지는 이야기 : 그녀의 성(性) 1

- 내몸에 좋은 H꿀팁 : 민들레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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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T E N T S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반도
체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희
토류)과 관련 기술 품목의 수출을 전면적
으로 통제하는 초강수를 둔 사실이 있다
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취소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아주 이상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가 불가능함을 공개
적으로 밝혔습니다.

•  중국은 최근 사마륨, 디스프로슘, 스칸
듐 등 7종의 희토류와 산화물·합금까지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산 희토류가 소량
이라도 포함된 3국 생산품까지 통제 대상
으로 포함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무역·외교 갈
등을 재점화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
니다.

트럼프의 경고, 미중 갈등 재점화

북한 해커들이 올해 암호화폐 자산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7천억 원을 탈취하며 역
대 최대 규모의 해킹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5억 달러 상당은 지난 2월 세계 최
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에서 발생
한 단일 해킹 사건에서 빼돌려졌으며, 미
국 연방수사국은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과거 기술적 취약점 공략
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피싱, 허위 채용, 해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막대한 양
을 수입하지만, 그걸 완전히 끊어버릴 수
도 있다”며 희토류 공급망 차단을 직접 경
고했습니다.

•  미국은 현재 83%에 이르는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 중인 상황이며, 실제 차단
이 이뤄질 경우 반도체·자동차 등의 공급
망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가 사실상 ‘협상 카드’일 뿐 아니라 대
미 압박책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역·관세 
보복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
습니다.

관점 및 파장
•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중 

회담 직전에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것”이라
며 주요 자원과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미·
중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발표와 트럼프의 경고로 글로벌 
최소·최첨단 산업의 공급망 불안과 무역
전쟁 재점화 위험이 한층 고조된 상황입
니다.

킹된 소셜미디어 계정 등 사회공학적 수법
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기업 임원을 직접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북한과 연관된 추가 해킹 사건이 
30건 이상 발생했으며, 피해 대상은 LND.
fi, WOO X, Seedify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취된 자금은 여러 차례의 자금 세탁과 
블록체인 간 교차 거래, 맞춤형 토큰 발행 
등 정교한 방법으로 흔적을 숨기고 있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미 정상
회담 취소 선언은 단순한 외교 일정 변경
이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와 연계된 미중 패권 갈등의 최전선입니
다.

나, 블록체인 분석가들은 지속적으로 자
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북한이 2017년 이후 
누적 6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
했으며, 이 자금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
성과 함께,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 위협
으로 부상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
습니다.

북한 해커들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기록



2025년 10월 21일(화)6

radioseoul1650.com                                   로컬, 미국 많이 본 기사 

파월의 물가상승 경고 현실화 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수
프 캔,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오디오 기기는 6개월 
만에 14%, 의류는 8% 상승하는 등 
관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
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핼러윈을 앞두고 미국 소
비자들은 생활물가 부담이 커졌고,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정부의 세수는 늘
었지만, 기업 투자와 고용은 둔화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들이 
143년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승인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이후 임금이 동
결되고, 경영진의 조직화 억압과 대
규모 정리해고 계획에 맞선 결과입니
다.

최근 경영진은 재정난을 이유로 편
집국 인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최
소 100명 이상을 해고할 수 있다고 밝
혔고, 실제로 2024년 1월에는 해고 예
고에 항의하는 하루 작업 중단이 있
었습니다.

파업 승인 투표에는 85%의 조합원

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5개월 만에 최
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
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과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트럼프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공
급망 혼란을 불러오고 있으며, 한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에
도 부정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
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부메랑 효
과가 본격화되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Radio Seoul News Desk>

이 찬성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파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해고 보호와 프리랜서, 임
시직 규제 강화,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미국 언론계 전반에 구
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언
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
경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집단행동
은 미국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
며, 향후 언론사와 노동조합 간 협상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인 2017년 11월 제롬 파월 연
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선임한 뒤 그의 연설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강력한 이민규제속에 

노벨상수상자 절반은 이민자

LA Times 143년 

역사상 첫 파업

미국이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가
운데 절반에 가까운 과학자를 이
민자 출신으로 채우며 다시 한 번 
‘이민자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마르 야기 교수는 요르단 출신으

로 15세에 미국에 이주해 청소와 
식품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공의 
길을 밟았습니다. 그의 화학 연구
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혁신하

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과

학자와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
는 H-1B 비자 신청비를 10만 달러
로 대폭 인상하고, 비자 규제를 강
화하기로 하면서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와 난민을 환

영하지 않으면, 미래의 노벨상은 

미국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경고
합니다.
오늘 노벨상 소식이 감동을 자아

내는 동시에, 이민자들의 발길을 
막는 정책이 과학과 혁신의 미래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깊
어집니다.

<Radio Seoul New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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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 도전용 TV 앱 개발 모색

달리오, 미국이 부채 위기 속에서 내전 위험 경고
미국 경제의 미래를 둘러싼 경고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
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
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최근 미국
이 부채 위기와 정치적 분열이라는 이
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37조 달러

를 넘어서며, 부채 대비 GDP 비율이 
2035년까지 130%에 육박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불안정

한 시기와 유사한 위험 신호로, 달리
오는 급증하는 부채가 동맥의 플라크
처럼 경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고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정치적 교착

상태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
다.

미국 정부는 10일째 셧다운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의회는 중요한 재정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대립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달리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

한 갈등이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측의 화해할 수 없는 차
이가 미국을 내부 갈등, 즉 일종의 내
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
습니다.
그는 이 같은 분열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
감대를 해체하는 총 없는 내전으로 확
장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달리오의 경고는 경제와 정치뿐 아

니라,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과도 연결
됩니다.
부의 불평등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AI 등 기술 변화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큰 사이클의 질서 붕괴 단계에 접어들
었다고 분석하며, 과거 대공황이나 세
계대전과 같은 큰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시위와 사회

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
십 년 만의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평
가됩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모든 것이 재앙으

로 끝날 것만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부채 위기가 수익 증대와 지출 

삭감을 병행하는 3% 솔루션 등 실용
적 조치로 완화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
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금과 같은 안

전자산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배분
할 것을 권고하며, 위기 대비의 필요성
을 강조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경계와 성찰, 그리고 

실천적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
시에, 미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와 심각성을 냉정하게 직시하도
록 촉구합니다.

인스타그램의 CEO 아담 모세리는 최근 로스앤젤레
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TV로의 확장을 통해 비디
오 도달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튜브가 TV 시청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

고 있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인스타그램은 TV 앱을 통해 숏폼 비디오 콘텐츠인 릴

스를 중심으로 텔레비전 화면에 적응시키려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세로형 비디오 형식이 콘텐츠 주변의 소

셜 맥락과 시청자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작
동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 명을 돌

파하면서, 이 플랫폼은 사진 공유에서 메시징, 스토리, 
릴스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스타그램이 TV 시청 시장에서 새

로운 광고 인벤토리를 생성하고, 사용자 소비가 점점 
더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전
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릴스 콘텐츠는 현재 인스타그램 피드의 약 

38.5%를 차지하며, 일일 조회수가 2,000억 회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의 TV 
앱 개발은 향후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Radio Seoul New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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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수상

UPS, 미국행 화물 ‘대량 폐기’

…트럼프 정책발 배송 대란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
차도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 증
진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평화
적 전환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차도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시민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인
물로, 지난해 대선 부정 의혹 이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국제사회
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수상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
한 갈망이 결국 승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법치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
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수상 소감에서 아

radioseoul1650.com                                   로컬, 미국 많이 본 기사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한인 전문 물리, 작업, 언어치료사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상주, 한인 의사 대기!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시간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213) 483-9921 (213) 483-3606
www.midwishirehealth.com676 S Bonnie Brae street, Los Angeles, CA 90057

중앙양로병원
별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 FILE PHOTO: Venezuelan opposition leader Maria Corina Machado gestures as she addresses supporters 
at a protest ahead of the Friday inauguration of President Nicolas Maduro for his third term, in Caracas, 
Venezuela January 9, 2025. REUTERS/Gaby Oraa/File Photo

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반드
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영광
을 돌렸습니다.
이번 수상은 베네수엘라의 민주

화 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
를 상징하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상 후보로 거론됐으나 수상에는 실
패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800달
러 미만 국제배송 상품에 적용되던 
면세 ‘드 미니미스(De minimis)’ 규
정을 전격 폐지하며, 미국 관세청은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까다로운 서
류와 통관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
다. 이에 UPS는 미비한 서류나 정보
로 통관이 지연된 미국행 화물을 ‘폐
기’하는 극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제 고객들은 값비싼 수입품이나 

소중한 개인 물품이 ‘폐기’ 처리되었
다는 통지와 동시에 다시 배달 중이
라는 혼선된 안내까지 받는 등, 추적 
시스템조차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포틀랜드의 한 수입상
은 12만 달러 상당의 일본산 차 5건
이 행방불명됐고, 미국 전역에서 테
이블웨어·예술품·졸업증명서 등 다
양한 품목이 사라지는 황당한 사례

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UPS 측은 “지속적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하나, 일정 기간 응답이 
없으면 미국 관세 규정상 화물을 폐
기 또는 반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
고, 고객 불만과 이탈이 급증하는 등 
기업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
다.
이같은 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

역 압박 정책과 직접 연관돼 있습니
다. 8월부터 면세 규정이 폐지되며 
미국행 전체 화물량이 급격히 줄었
고, 통관 지연과 폐기, 반송, 수수료 
폭탄 등 ‘국제배송 대란’이 현실이 됐
습니다.
한편, 글로벌 물류업계에선 이번 

일련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UPS, 
FedEx 등 대형 업체의 시장점유율
과 신뢰, 소비자 선택이 요동칠 것이
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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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에도 ‘틱’ 주의하세요

In Washington DC

골프나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을 맞아 발열성 질환을 일
으키는 ‘틱(Tick. 진드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역 언론매체인 ABC13뉴스는 6

일 ‘틱 시즌 시작, 진드기를 막는 방
법’이라는 제하로 “지난 겨울과 여
름이 따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진드기가 발견되고 있
다”며 버지니아 협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 애견 미용사도 “지난 10년간 일

해 온 중에 올해 가장 많은 진드기
를 보는 것 같다”며 “크기도 그 어느 
때보다 작아 애견 주인들이 개가 틱
에 물린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에 대
한 근로 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
하는 새로운 규제가 예정보다 4개월 
빠른 다음 달 시행 공지되면서 자격
을 잃는 수혜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

따르면 틱에 물릴 경우 라임병을 비
롯해 바베시아증, 에를리히증, 야토
병 등 여러 질병에 전염될 수 있는
데, 2022년 한해에만 메릴랜드에서 
2,000건 이상, 버지니아에서 1,400
여건의 라임병이 보고된 바 있다.
라임병은 틱에 물린 후 3~30일 사

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라임병에 걸
릴 경우 70~80%가 몸에 붉은 반점
이 퍼지는 증상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틱 물림을 예방하려면
▲ 숲에 들어갈 때 긴 옷을 입고 모

자를 눌러 쓰고 풀숲에서 나온 뒤에
는 반드시 옷을 털 것 
▲ 옷이나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

했을 때는 손이 아닌 족집게로 떼어
내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 할 
것 

려되고 있다.
연방농무부(USDA) 식품영양서비

스국은 지난 3일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 (ABAWD)에 대한 기
존 근로요건 면제를 11월2일 종료한

▲입고 있던 옷은 반드시 뜨거운 
물로 세탁할 것 ▲살충제로 사용되

다며 이를 통해 뉴욕주를 포함 각 주
들은 SNAP 삭감 시행에 나서야 한
다고 발표했다.
지 난 7월 트 럼 프 감 세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서명 당시 

는 퍼메스린(permethrin)을 신체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에 뿌릴 

ABAWD 기존 근로요건 면제 종료
일은 2026년 2월로 예정됐었는데 
USDA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것.
ABAWD 기존 근로요건 면제가 종

료되면 그동안 면제대상이었던 참
전용사와 노숙자, 18세 미만 부양자
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노인, 위
탁보호에서 벗어난 청년 등도 푸드
스탬프(SNAP)를 받기 위해서는 일
용직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감세법에 따른 새로운 

ABAWD 근로요건 면제대상은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이다. 즉 신체 건강한 사람은 다
음달 2일부터 새로운 근로요건을 충
족해야 SNAP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면제대상이었
던 수혜자들은 서둘러 일자리 찾기
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푸드스탬프(SNAP) 주무국인 뉴욕

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NYSTPDA)
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약 300만명의 주내 SNAP 수혜
자 가운데 약 40만명이 근로요건 면
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중 약 30만명은 최종 면제대상

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시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 50

만명 포함 약 180만명이 SNAP 수혜
자인데 새 근로요건 시행으로 약 24
만명이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으
로 예측됐다.
뉴욕시 사회복지국 몰리 와소우 파

크 국장은 “이 일정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
고, 각 주정부 담당자들도 “새로운 
근로 면제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최
소 12~18개월이 필요한데 연방정부
가 갑자기 한 달 내 시행이라는 어처
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고 반발했
다.
한편 푸드스탬프(SNAP)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지원프로
그램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292달러, 4인 가구 월 최대 975
달러까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제공됐다.
뉴욕주 가구당 월 평균 376달러가 

제공됐다. 단 SNAP 혜택을 받기위
해서는 빈곤층이라 해도 매달 최소 
80시간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 (ABAWD) 근로요건을 충족해
야 했다.

<이진수 기자>

내달부터 구직 증명 못하면 푸드스탬프 자격 박탈된다

▶ “날씨 더워 역대 최다 발견돼”

근로 요건 면제 대상 축소 규제 USDA, 11월2일부터 시행
부양가족없는 건강한 성인 대상 뉴욕시 약24만명 자격 박탈될 수도

전 미주에서 보는          매거진 내이션와이드
미주 한국일보 10개의 지사를 통해 매일 게재되는 뉴스 중 어느 
지역에 살든 공감할 수 있는 소식, 정보와 각 지역의 한인사회 
뉴스를 뽑아서 4 페이지에 걸쳐 게재합니다. 지역별, 지사 별 
더 상세한 뉴스와 정보는 koreatimes.com 을 보십시오.In New York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 



1717
21

WE ARE A
DESIGNATED
CITY OF LA

LEGACY
BUSINESS

※화요일은  쉽니다.월•수•목•일 11AM~12PM 금-토 11AM~2AM



2025년 10월 21일(화)14

전 미주에서 보는          매거진 내이션와이드

In Seattle

In Atlanta

‘분노 운전’으로 가족 탄 차량 들이받아 ...

SUV 운전자, 어린이 2명 탄 차량 충돌했다 체포돼

학폭 시달리던 조지아 한인 중학생 극단적 선택

조지아 한인 중학생이 자신의 집
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심한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 힘에 시달리다 극
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애틀 경찰은 일명 '로드 레이지'
로 불리는 분노 운전을 하다 두 아
이가 탄 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에서 불이 나게 한 25세 남성을 
체포했다. 다행히 밴에 타고 있는 일
가족이 무사하게 탈출하면서 2명이 
부상했지만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
으로 파악됐다.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4일 
오후 5시 30분경 노스 시애틀 메리
디언 애비뉴 노스와 노스 40번가 인
근 좁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밴
과 SUV가 서로 추월을 시도하는 과
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밴에는 40대 부부와 7세, 10세 두 
딸이 타고 있었으며, 길을 비켜주려
던 밴을 향해 SUV 운전자는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 유리를 통해 고함을 지르
고 손을 마구 흔들며 불만을 드러냈
다. 이어 욕설을 의미하는 손가락 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럼
비아 카운티 할렘 중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에이든 현경 리(Aiden 
Hyunkyung Lee, 11세, 사진) 군이 

스처를 날린 뒤, 갑자기 밴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충격 직후 밴은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나 가족은 극적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아
이들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그
가 분노에 휘말려 우리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
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를 신
속히 진압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곧바로 25세 SUV 운전자
를 현장에서 체포해 킹카운티 교도
소에 구금했다. 그는 치명적 무기로 
의도적 공격을 가한 혐의로 복수의 
가중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순한 교통 갈등이 돌이
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
다”며 시민들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
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주요 도

지난 9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 견됐다.

이 군 부모와 이 군의 친구 및 다른 
학부모들의 제보 및 증언에 따르면 

시에서 잇따르는 로드 레이지 범죄
의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냈다고 경

사망한 이 군은 동급생로부터 지속
적인 괴롭힘과 왕따,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 다.

이 군 부모는 아들 사망 뒤 발표한 
성명에서 “아들이 상담치료를 받으
며 우리를 안심시켰지만 아들이 감
당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는 너무 컸
던 것 같다"면서 "친구들로부터 전 
해 들은 내용은 너무 잔인해 차마 입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비통한 
심경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 군 부모는 “아들이 잔혹한 
괴롭힘과 생명의 위협을 견디다 못
해 스스로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다”
고 주장했다.

이 군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
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 다.

할렘 중학교는 이 군을 기리는 추

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

모 행사를 열었고 친구들은 이 군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컬럼비아 교육청은 이 군 사망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학
교폭력 주장에 대 해 조사에 착수했
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군이 사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군의 조문 뷰잉은 10월 6일 오
후 5시-8시 플랫스 장례식장(Platt's 
Funeral & Cremation Services - 
Evans)에서 열린다.

가족들은 고펀드미(Go Fund Me) 
계정을 개설하고 장례비용을 모금하
고 있으며, 2일 오전 11시 현재 1만
3,562달러가 모금돼 있다.

<제인김 기자> 

하고 있다.
<제인김 기자> 

분노 운전으로 들이받혀 화재가 발생한 밴 차량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컬럼비아 할렘중 11세 소년 
지난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부모 “왕따에 살해협박까지"



2025년 10월 21일(화) 15

프라임 택배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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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해상운송 ·B2B 운송 · UPS · USPS
·메일박스(비즈니스 주소) ·행사 선물포장(보자기) 

·공증(Notary) ·라이브스캔

무료 주차 

In Washington DC

“가을빛 풍성한 호박농장으로 ~”

워싱턴, 운전하기 최악의 도시‘전국 3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
아오면서 하워드 카운티 인근 농장
들이 본격적으로 호박 수확 시즌에 
들어섰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
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호박 

워싱턴과 볼티모어 지역이 미국 
100대 대도시 가운데 운전하기에 
밑바닥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 금융정보사이트인 월렛허
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워싱턴 지역의 운전 환경은 미 전
국 100대 대도시 중 필라델피아(총
점 36.05), 오클랜드(36.26점)에 이

따러 주말 나들이를 가족, 친구, 연인
과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

농장들은 주황색으로 물든 호박 
수확은 물론 건초마차 타기, 옥수수 
미로, 할로윈 파티 및 공포체험 등 다

어 나쁜 순위 3위(36.49점), 볼티모
어는 1위(42.93점)에 각각 랭크됐다.

월렛허브는 전체 30개 세부 항목
을 조사해 각 도시별로 차량 소유비
용, 교통 인프라 현황, 안전도, 차량 
수리비 등을 조사해 순위를 매겼다.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워싱턴 
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교통사고 발

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가을햇살 
아래 직접 호박을 고르고, 미로를 탐
험하고, 잭오랜턴(jack-o'-lantern)
을 만들어보는 이색 추억을 남길 농
장들을 소개한다.

생률이 무려 97위였고, 차량 도난율 
96위, 차량 정비 비용 95위, 차량 정
비소 접근성 89위, 평균 주차 요금 
75위 등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워싱턴 지역의 이같은 최악의 운
전 환경은 많은 교통량과 제한된 도
로 공간, 값비싼 유지비, 러시 아워 시
간대의 벨트웨이의 심한 교통 체증, 

▲ 워터포드 농장 샤프스(Sharp’s 
at Waterford Farm)

하워드 카운티 서부의 브룩빌에 
위치한 워터포드 농장의 샤프스는 
565에이커 규모의 농장으로 자연
과 함께하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가을 이벤트를 즐기며 따듯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농장에
서는 직접 재배하고 키운 호박과 함
께 신선한 채소와 허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장소 4003 Jennings Chapel Rd., 
Brookeville, MD 20833

▲ 클락스 엘리옷 농장(Clark’s 
Elioak Farm)

엘리콧시티의 클락스 엘리옷 농장
은 호박 수확을 즐기기 좋은 농장이
다. 직접 기르고 수확한 호박들이 농
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농장에서 

도심 차선 폐쇄, 치솟는 유류비와 보
험료 등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미 대도시 중 가장 운전하기 
좋은 대도시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
리스티가 이름을 올렸고 노스캐롤
라이나 그린스보로, 아이다호 보이
스, 애리조나 스캇츠데일, 텍사스 라
레도가 그 뒤를 이었다

키우는 가축들을 만날 수 있다. 농
장 일하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남
녀노소 누구나 일일 농부가 되어 볼 
수 있고 조랑말 타기 체험도 준비되
어 있다. 

25-26일(토-일) 오전 11시-오후 2
시 할로윈 코스튬 퍼레이드가 펼쳐
진다.

장소 10500 Clarksville Pike., Elli-
cott City, MD 21042

▲ 라리랜드 농장(Larriland 
farm)

우드바인 소재 라리랜드 농장은 
호박밭으로 가는 건초 마차를 타고 
이동해 할로윈 장식을 구경하고 크
고 좋은 호박을 직접 밭에서 수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옥수수 짚 미로를 
비롯해 유령과 귀신으로 가득한 어
두운 통로를 통과하는 공포체험 공
간도 마련되어 있다.

장소 2415 Woodbine Rd, Wood-
bine, MD 21797

▲ TLV 트리 농장(TLV Tree 
Farm)

글렌버니의 TLV 트리 농장은 100
년 이상 브라운 가족이 운영해 오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주말 오전 10
시-오후 5시 오픈하며 다채로운 행
사를 진행한다. 11일은 카우걸/카우
보이의 날, 18일 좋아하는 스포츠팀 
옷 입는 날, 25일 할로윈 코스튬의 날
을 실시한다.

장소 15155 Triadelphia Mill Rd., 
Glenelg, MD 21737

▶ 하워드 카운티 인근 농장들 건초마차 · 미로 · 공포 체험 등



2025년 10월 21일(화)16

sedaily.com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뉴스와이드

“남자? 필요 없어, 충분히 행복해”…

70대 여성이 만든 ‘독신녀 마을’ 뭐길래?

IMF총재의 경고 “자산가치, 닷컴버블 때 수준”

인공지능(AI) 낙관론에 뉴욕증시
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
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영국중앙
은행(BOE)이 자산 거품에 대한 경고

미국에서 남성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텍사
스의 한 마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더 버즈 네
스트(The Bird’s Nest·둥지)’라는 이름의 동
네에는 “남성 사절, 불화 금지”라는 단순한 원
칙 아래 은퇴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
고 있다.

이 마을의 설립자는 70세의 로빈 예리안
이다. 그는 2022년 은퇴를 준비하며 자신이 
모은 퇴직연금 3만 5000달러(한화 약 4900
만 원)로 텍사스 북부 컴비 지역의 토지를 매
입했다. 이후 약 10만~15만 달러(한화 약 1억 
4000만~2억 원)를 추가로 들여 땅을 개발했
고 평균 40㎡(약 12평) 이하의 초소형 주택 
12채를 세워 ‘여성 전용 마을’을 만들었다.

로빈은 처음엔 55세 이상 여성을 위한 커뮤
니티를 구상했다. 그러던 중 여성 대상 전동 
공구 사용 워크숍을 열면서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 마을은 남성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힘을 되찾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곳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의 독신 

를 잇따라 내놓았다.
8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
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

여성 11~12명이 살고 있다. 33세의 젊은 입주
자도 한 명 있다. 각 주택은 15㎡에서 40㎡ 
규모로, 거실과 주방, 욕실, 다락방이 있는 구
조다. 대부분 개인 베란다와 작은 정원을 갖
추고 있으며, 소박하지만 자립적인 생활이 가
능하다.

무엇보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생활비’다. 매달 450달러(한화 약 63만 원)의 
부지 사용료만 내면 쓰레기 처리, 정화조 관
리, 잔디 손질이 모두 포함된다. 전기세만 각
자 부담하면 된다.

생활 방식은 가족처럼 따뜻하다. 주민들은 
요가, 독서, 공예,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함
께 즐기며 공동 식사를 한다. 저녁엔 모닥불을 
피워 함께 식사하거나 서로 병원에 데려다주
는 등 자연스러운 돌봄 문화가 형성됐다. 이들
은 “이곳은 마치 성인용 대학 기숙사 같다”고 
웃으며 말한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규칙은 단 두 가지
다. ‘불화 금지’와 ‘뒷말 금지’. 문제가 생기면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문화
가 자리 잡았다. 로빈은 “솔직한 대화가 서로
를 존중하게 만들고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에서 현 상황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며 “오늘날의 자산
가치 평가(밸류에이션)가 25년 전 인
터넷 산업과 관련한 강세장에서 봤

비결”이라고 말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여성은 로빈과의 전화 인

터뷰를 거친 뒤 며칠간 마을에서 직접 지내야 
한다. 체험 기간 동안 공동체의 분위기와 생
활방식을 경험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던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면 더욱 
긴축된 금융 여건이 세계경제 성장
을 끌어내릴 수 있고, 변동성을 키우
며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다음 주 IMF·세계은행(WB) 
연례회의 때 수정 세계경제전망
(WEO)을 발표한다. 올 7월에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0%, 내년 3.1%로 
내다봤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
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
간만 둔화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에
도 세계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
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관세
의 경제적 영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
았다”며 “안전벨트를 매라”고 경고
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소비
자가격에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고 미국의 관세장벽에 
막힌 제품이 다른 나라로 유입돼 추
가 관세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평가받는다. 로빈은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부
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을 찾는다”고 했다.

한편 이 마을은 현재 수백 명이 입주 신청
을 할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러면
서 “불확실성은 ‘뉴노멀’이며 앞으로
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BOE의 금융정책회의 
회의록에서도 “급격한 시장 조정의 
위험이 커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회
의록은 “미국의 순환 조정 주가수익
비율(PER)이 25년 전 수준에 근접했
다”며 “닷컴버블의 정점과 비슷한 수
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자동차 신용 시장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장이 반전될 위험이 
커졌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
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커지며 미
국 달러 자산의 급격한 재평가로 이
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은 “
다양한 측면에서 주식 가치가 과장
된 것으로 보인다”며 “AI에 대한 기
대감이 덜 낙관적이 될 경우 주식시
장은 특히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
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밀컨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불확실성이 뉴노멀…안전벨트 매라”

 英중앙은행 “급격한 조정 위험 커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25년 10월 21일(화)18

sedaily.com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뉴스와이드

젠슨 황 “트럼프 비자 정책이었다면 우리 가족도

미국 못왔다”…규제 완화 요청

젠슨 황(사진) 엔비디아 최고경영
자(CEO)가 자신과 가족의 미국 정착
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정책 개선을 호소했다.

황 CEO는 8일(현지 시간) 미 경제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은 비자 비용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그래서 가족과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
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태어난 황 CEO는 태국
으로 이주한 후 아홉 살 때 형과 함
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부모님은 
약 2년 뒤 합류했다. 그의 인터뷰 발
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
의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신
청 시 고용주가 비자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 결정
을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H-1B 비자 

수수료는 100분의 1인 약 140만 원 
수준이었다. 황 CEO는 향후 엔비디
아가 직원들의 H-1B 비자 비용을 계
속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뜻밖의 행운(serendipity)이 일어
날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도록 정책
에 일부 ‘개선’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황 CEO는 최근 확산한 인공지능
(AI) 거품론을 의식한 듯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
신 AI 칩 ‘블랙웰’ 시리즈에 대해 “수
요가 정말 높다”며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 확충의 시작점, 즉 새로운 산
업혁명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
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컴퓨팅 수
요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엔비디아
는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 자
금 조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AMD가 오픈AI에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를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1억 6000
만 주의 자사 보통주를 주당 1센트에 
인수할 수 있는 보증서(워런트)를 오
픈AI에 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
영리한 것 같고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다”며 긍정적으
로 평가했다.

오라클의 AI 클라우드 사업 수익성
이 월가의 추정치를 크게 밑돌아 기
술주 투심을 냉각시킨 ‘오라클 마진 

쇼크’에 대해서도 “신기술을 처음 도
입할 때 초기에는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지만 이후 자리를 잡으며 수익
성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겨냥

“정책에 일부 개선이 있기를 희망”

커지는 AI 거품론에 “수요 높다” 낙관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하루 만에 13조 번 머스크…보유 자산 700조원 넘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
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
영자(CEO)의 자산 가치가 5000억 
달러(약 702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포브스는 1일(현지 시간) “머스크
가 사상 최초로 5000억 달러 자산 
보유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머
스크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4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000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늘었다.

이번 자산 증가는 테슬라 주가 상
승세 덕분이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약 4% 상승하며 머스크의 자산 가치
가 약 93억 달러(약 13조 원) 불어났
다. 현재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지

분(12%)의 가치는 1910억 달러(약 
268조 원)에 달한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6일
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다. 이날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1% 오른 459.46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462.29달러(3.95%)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로써 테슬라의 올해 주가 상승률
은 21%를 넘어섰고,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4월 초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와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브스는 현재 속도를 유
지할 경우 머스크는 2033년 3월 전
에 세계 최초 조만 장자(trillionaire)
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최초 ‘조만장자’ 전망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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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관광객들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캄보디아서 또 한국인 납치·고문”…

숨진 대학생 시신 2개월째 방치되자 유족 ‘분통’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

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
려졌다. 두 달 넘게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유족들은 당국에 조속한 시신 
인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22
세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여름방
학을 맞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
람회에 참가하겠다며 집을 나섰다.

캄보디아 체류 시작 후 약 일주
일이 흘렀을 때, 한 조선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이곳(캄보디아)에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며 “5000만원을 보내
야 풀어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 가족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이를 신고했지만 A씨가 감
금된 장소를 확인하지 못했고, 협박
범은 나흘 만에 연락을 끊었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8일 현지에
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감금 
장소는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범

죄단지 인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과 대사관은 A씨가 고

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심장마비
가 발생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
의 시신은 부검과 현지 화장을 마
친 후 이달 중 국내로 이송될 전망
이다.

유족들은 "사망진단서를 보고 얼
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 괴로워 
잠을 잘 수 없다"며 "죽어서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캄보디아 냉동고
에 방치돼 있다니 사람을 두 번 죽
이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협력해 범죄 
조직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연
간 10~20건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
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
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캄
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
기와 감금 사건 증가를 고려해 지

난달 16일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 2단계(여행 자제)와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수도인 프놈펜
은 2단계, 시하누크빌·보코산·바벳 

등은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고 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
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
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면 없이는 못 살아” 한국인 라면 사랑 ‘세계 2위’

…의외의 1위 국가는?

한국인의 라면 사랑이 여전히 뜨
거운 가운데 지난해 1인당 평균 79
개의 라면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베트남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9일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에 따르

면, 한국의 지난해 라면 총 소비량은 
41억개로 세계 8위였다. 한국 총인구 
5175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당 라면 소비량은 79.2개다. 1인당 소
비량은 2021년 73개에서 3년 만에 6
개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지난 2021
년 37억 9000만개에서 2022년 39억 
5000만개, 2023년 40억 4000만개
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코로나
19로 라면 수요가 급증했던 2020년 
41억 3000만개보다는 소폭 줄었다.

세계에서 1인당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지난해 1
인당 81개를 먹었다. 베트남 인구 1억
명은 총 81억 4000만개의 라면을 소
비하며 세계 4위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0년까지 1인당 라면 소비
량 1위를 유지했지만, 2021년부터 베
트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은 베트남과 한
국에 이어 태국(57개), 네팔(54개), 
인도네시아(52개), 일본(47개), 말레
이시아(47개), 대만(40개), 필리핀(39

개), 중국(홍콩 포함·31개) 순으로 나
타났다. 유럽에서는 1인당 소비량이 
10개도 되지 않는 나라가 다수였다.

세계 라면 소비량은 지난해 1230
억 7000만개로, 전년 대비 2.4% 증
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
가별로는 중국·홍콩이 438억개를 
소비하며 최대 시장을 형성했고, 한
국 소비량의 10.7배에 달했다. 인도
네시아가 143억 7000만개로 2위였
으며, 인도가 83억 2000만개로 지난
해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
은 59억개, 미국은 51억 5000만개, 
필리핀은 44억 9000만개, 한국은 41
억개, 태국은 40억8000만개, 나이지
리아는 30억개를 소비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라면 수출
액은 전년 대비 24.7% 늘어난 11억 
1600만달러(한화 약 1조 6000억원)
를 기록했다.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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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 Life Hybrid
- Easy Annuity
- Asset Based
- 한국/미국 모두 사용가능
- 영수증없이 현금 지급 혜택

LA: 4221 Wilshire Blvd.#460, Los Angeles,CA 90005 / OC: 6281 Beach Blvd. #156, Buena Park, CA 90621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garden@blueanchorins.com

재정전문상담가 이정원
Tel.626-456-1256

올바른 보험상품의 이해와 정보 제공 목적 / 세금, 법률 관련 조언은 제공하지 않음 / 미래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음/ 어뉴이티 조기해약시 벌과금 부과될 수 있음

CA LICENSE #4223551

‘평생 보장하는 무제한 롱텀케어 보험’

어뉴이티 | 롱텀케어
생명보험
| 은퇴플랜 | 암보험

���������������������
������
	������������
����������� �­�����	����
���������� �����������������
�������������������������
�����	�¡�¢£
�¤¥���¦§¨�����©ª�«�¬�®¯�«�°¯����±�²��³´���
�µ��¶·���©¸��£��¹�����º»��¼µ���³��

치매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 돌봄이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술이나 질병과 달리, 치매는 수년간, 때로는 10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이다. 미국 내에서 장기 요양시설, 간병인 서비스, 또는 집에서 받는 전문적인 홈케어의 평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처럼 고비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은 개인의 노후 자산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속에서 롱텀케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롱텀케어 보험은 대개 4년에서 8년 사이의 보장 기간을 가진 

경우가 많다. 치매처럼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긴다.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무제한(Lifetime) 롱텀케어 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돌봄이 생긴 순간부터 평생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자산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망 시 

가족에게 상속 자산으로 전환되며, 장기 요양이 필요해지면 그 순간부 터 매달 일정 금액을 세금 없이 
지급받는 방식이다. 또한 Joint 계약이 가능해, 부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67세 남편과 65세 아내가 함께 20만 달러를 넣고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부부는 이후에 매달 부부 합산 $14,424, 연간으로는 $173,088까지 롱텀케어 혜택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혜택은 세금 없이 (Tax- Free) 제공되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모은 돈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롱텀케어는 단지 경제적인 준비를 넘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품위있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보다 보다 오랫동안,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런 

이들에게 평생 보장이 가능한 롱텀케어 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며, 남은 삶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지금 바로 문의해서 나에게 꼭 맞는 다양한 롱텀케어 보험에 대해 상담받아 보길 바란다.

롱텀케어 전문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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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키멀쇼’서도 검열의지 드러내

보수 ‘공정성 원칙’도 부활 무기화 시도

언론 통제, 국민 손 뗄 때 현실될 수도

                           시사•경제 칼럼

대통령, 토크쇼 진행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1892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사
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한 경찰관의 주장에 대
해 “경찰관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헌법적 자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것이 그에게 공무원으로 일할 자격
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임기를 시작하
기 10년 전에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
어 판사가 밝힌 이 간결한 견해는 이
후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수정
헌법 제1조 보호에 대한 더욱 광범위
한 해석으로 대체됐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토크쇼 진행
자 지미 키멀의 짧은 ‘순교’를 애도하
고 있다. 키멀은 무늬만 코미디언일 
뿐 끊임없이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의 전형이
다. 다른 좌파들은 정부가 관료적 압
력과 규제 전술을 통해 권력을 행사
할 때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정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너무 많은 
통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수주
의자들의 오랜 경고를 반영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
과 연방기관들의 규제 위협을 앞세워 
소셜 미디어들을 상대로 콘텐츠 검열

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을 때 더 
큰 문제의식을 느꼈어야 했다. 바이
든 행정부가 검열을 원했던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거나 어쩌면 사실이었
을 수 있다.

당시 행정부의 강압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 아마도 전
임 행정부는 제한적으로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굳이 말
하자면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보
건 비상사태의 한가운데서 실체를 파
악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맞서 즉흥적
으로 행동하던 상황이었다. 다소나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검열을 강
요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다. 이러한 노력은 대통령과 그의 충
성스러운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춰 
미국의 문화적 규범을 재편하려는 
더 큰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
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임명한 브
렌던 카는 유용성이 입증된 돌직구 
발언을 던진다.

방송사가 공익에 봉사하도록 의무
화할 수 있도록 FCC에 권한을 부여
하는 법률은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카는 두 가지 가정 모두 
신뢰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첫째, 공익과 같이 광범위한 해

석의 여지를 주는 모호한 표현이 정
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이다. 둘째, 상원은 행정부
의 선호에 맞춰 법률 용어를 왜곡할 
수 있는 충성파의 고위직 지명에 인
준 거부로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의
회가 활력을 되찾는다면 의원들은 입
법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종 무뚝뚝하고 
투박하게 행동하는데 특히 정치적 행
동을 좌우하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불문율에 도전할 때 더욱 그렇다. 이
러한 공격적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TV·라디오·인터넷과 같
은 소통 도구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현 행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
령이 폐지했던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부활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공정성 원칙은 논란이 되는 문
제에 대해 방송사가 반대 의견을 함
께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으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 가운
데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정성 원칙을 부활시키는 것은 진
정한 보수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1927년 연방정부는 제한된 라디오 
주파수 공간을 빌미 삼아 방송 내용
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정부
는 사회당이 소유한 뉴욕시 방송국
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
의 의견을 정당하게 존중하라”는 엄
중한 경고와 함께 방송 라이선스 갱

조지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 어떤 이슈
가 충분히 논쟁적인지 누가 기준을 
정할 것인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얼
마나 많은 측면이 있는지 누가 결정
할 것인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규제
를 받는 사기업들에 정부에 협력하
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
켰다.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처벌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
법을 잘 알고 있었다. 1964년 애리조
나의 강경 보수 성향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와의 잠재적 대결에 대비해 
민주당은 우파 성향의 언론을 겨냥
한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들은 보수
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감시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방송 시간을 요구함으로써 
공정성 원칙을 발동하도록 훈련시켰
다. 이 전략은 방송사들에 법적 비용
을 부과했고 도전자들에게 1678시
간의 방송 시간을 허용했다. 존 F 케
네디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이러
한 전략의 목표는 공정성 원칙을 무
기화해 보수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
고 방해함으
로써 스스로
를 방어하는 
데 드는 지
나친 재정적 
부담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라고 털어놓

았다.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은 한때 국가

는 국민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가의 통치는 바로 그 국민에게 달
려 있다. 특히 국민이 손을 떼기로 선
택할 때 더욱 그렇다. 앞서 7월 현 공
화당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에서 율리
시스 그랜트까지의 대통령 혈통은 진
화론적 논리에 어긋난다는 헨리 애덤
스의 재치 있는 발언을 떠올리며 워
싱턴 커맨더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
스가 이전 이름인 레드스킨스와 인디
언스로 즉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침묵뿐
이었다. 아무런 조치도 뒤따르지 않
았다. 최고위직에서 나오는 소란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
지 않는 한 그저 소음일 뿐이다.

info@thekkaeb.com

Pop Up 스토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LA 한인 타운 내 최고의 Plaza에서 

뷰티, 패션, 푸드 & 드링크, 테크, 가전, 헬스, 라이프 스타일까지!

4 SPOTS ONLY! 선착순!

ONE DAY, 1WEEK, MAX 한달! 모두 가능!

(323) 327-6767
(Text or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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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 뉴스

①농심의 ‘새우탕큰사발면’, ②서
울우유의 삼각 커피우유 ‘커피포
리’, ③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
돼지바’.

출시 후 36~51년 동안 꾸준히 인기
를 누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인 세 상
품은 최근 또 다른 공통점을 갖게 됐
다. 기존 제품의 맛은 유지한 채 겉모
습을 바꿔 새롭게 재탄생했다는 점
이다. 과거 유행했던 제품을 최신 감
각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이른바 '뉴
트로(NEW+Retro·신복고)' 콘셉트
인 이 제품들은 기성세대와 MZ세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모
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 중인 편의점 
CU는 서울우유의 커피포리의 냉장 
컵커피형 '포리커피컵'을 내놓았다. 
사면체 비닐 포장에 빨대를 꼽아 먹
는 방식이었던 서울우유의 삼각 커
피우유 커피포리가 컵커피 형태로 
탈바꿈한 것이다.

1974년 처음 출시된 커피포리는 
삼각 모양 포장으로 인기를 끌었고 
4050에겐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
와 함께 '목욕탕 우유'로 불리며 매년 
3,000만 개 이상 팔려나간 장수 인
기 제품이다.

CU는 커피포리가 비닐 포장 탓에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컵커피 
형태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서울우유 측에 제안했다. 단순히 용
기만 바뀌는 게 아니었다. 원유 함량
이 높아 일반 컵커피의 소비 기한(약 
세 달)보다 포리커피컵의 소비 기한(

약 17일)이 짧았기 때문이다. 맛을 포
기하고 단가와 유통 기한을 선택할
지 조금 비싸고 유통 기한이 짧더라
도 추억의 맛을 그대로 구현할지 고
민 끝에 서울우유는 납품가를, CU는 
판매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절
충점을 찾아냈다. '1+1' 방식을 선택
하니 판매 수량이 늘어 유통기한 문
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결국 재탄생한 포리커피컵은 추엇
의 맛과 감성은 그대로 살리고 기존 
삼각 포장의 불편함을 보완했다. 컵 

모양 용기를 사용해 보관과 휴대가 
훨씬 쉬워졌고 뚜껑을 달아 마실 시
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아이스크림' 돼지바, 빙수로 
재탄생

'국민 아이스크림' 돼지바는 설빙
의 '깨먹는 THE돼지바설빙'으로 다
시 등장했다.

돼지 띠의 해였던 1983년 풍성함
과 복을 상징하는 돼지의 이미지를 
빌려 '돼지바'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
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다가 올해 
설빙이 롯데웰푸드에 협업을 제안하
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됐다.

특히 아이스크림 형태의 돼지바를 
설빙 스타일의 빙수로 구현하면서 
돼지바 본연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설빙 특유의 디저트 감각을 더해 색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게 됐다. 돼지바 
특유의 초콜릿 코팅을 빙수 위에 구

현해 깨트려 먹는 재미까지 더해졌
다. 우유얼음과 다양한 소스 조합을 
통해 돼지바의 맛도 한층 풍부해졌
다는 평이 나온다. 설빙 관계자는 "기
존 소비자들은 잘 아는 맛에 빙수라
는 새로운 형식이 결합된 새로운 디
저트로 여길 것"이라면서 "최근 돼지
바를 주목했던 해외에선 'K디저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
했다. 깨먹는 THE돼지바설빙은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
니티를 중심으로 인증샷이 확산했
고 출시 열흘 만에 누적 판매량 10
만 개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깊고 시원한 해물맛 더한 새우탕
면

컵라면 형태로 1989년 출시된 '새
우탕큰사발면'은 최근 깊고 시원한 

해물맛을 더해 봉지라면으로 다시 
나타났다.

시작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2월 대
형마트 한정판으로 봉지면 형태로 
새우탕면을 내놓은 것이었다. 출시 2
주 만에 계획된 물량이 모두 판매되
는 등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반응
했다. 한정판이 소진된 후 SNS 등에
서 '새우와 해물 맛이 진하고 칼칼해 
마음에 든다'거나 '건더기 구성이 알
차고, 쫄깃한 면 식감이 좋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상시 판매 요청이 꾸준
히 이어졌다.

농심은 봉지면 출시를 위해 새우
의 풍미를 높이면서 맛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컵라면에 없
는 후첨분말 수프를 더해 새우의 감
칠맛을 강조했고 무·콩나물 등 원재
료로 시원한 국물 맛을 구현했다. 농
심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
움을,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함을 선

사해 '익숙한 새로움, 새로운 익숙함'
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수 제품이 변신해 재출시
되면서 예전의 맛을 기억하는 세대
는 추억의 맛을 볼 수 있고, 젊은 세
대는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용기 등 포장이 변화하면서 
시각적으로도 신선하고 이용하기 좋
은 방식으로 바뀌어 소비자에게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유하연 이화여대 교수(산업디자인 
전공)는 "자칫 올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에 외형이나 먹고 마시고 
조리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새로운 
경험 요소를 한 스푼 추가해 소비자
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도전하는 브
랜드라는 인식을 선보인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안정
적으로 수익을 내는 제품을 계속 유
지해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변신은 무죄’…겉모습 바꾸고 다시 등장한 스테디셀러들

CU, 서울우유 삼각커피우유 컵커피로 재출시

설빙은 돼지바를 빙수 형태로 내놓고 인기몰이

농심, 새우탕 컵라면에 진한 맛 더해 봉지면으로

‘뉴트로’ 트렌드, 기성세대·젊은 세대 모두 인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나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민 아이스크림’ 돼지바를 빙수 형태로 변형한 설빙의 ‘깨먹는 THE돼지바설
빙’. 설빙 제공

농심이 컵라면 형태로 출시됐던 새우탕큰사발면을 봉지면 형태로 재출시한 새
우탕면. 농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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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장 출석 사건은 정치적 편향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한국 정치가 가진 구조적 특징과 제
도적 현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
라볼 필요가 있다. 국회와 사법부, 언
론과 시민사회가 얽히는 복잡한 현
실 속에서, 혼란과 갈등은 자연스러
운 현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
난 것은, 권한과 책임, 제도적 절차와 
현실적 운영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한
국 정치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
는지, 그 단면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의 현실은 단순히 선악이
나 성공과 실패로 판단될 수 없으며, 
제도적 긴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
복적으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적 현실을 보
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앞
으로도 유사한 상황은 반복될 가능
성이 높다. 정치적 사건을 바라볼 때, 
이러한 구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야말로 한국 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하
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일 것이다.

국회 국감장과 사법부의 등장, 한국 정치의 구조적 현실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

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개
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
라, 한국 정치 구조와 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사
건에서 나타난 혼란과 갈등은 언론
과 여론에서 크게 주목받았지만, 이
를 정치적 편향이나 옳고 그름의 판
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
의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 이번 칼럼
에서는 이번 국감 상황을 계기로 한
국 정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
고, 제도적 특성과 구조적 맥락을 조
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책임
을 묻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국회는 국가 권력 구조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며, 행정과 사법 등 다른 권력 
기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감은 행정부
의 정책 집행과 예산 집행,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
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하는 경우, 법적 권한과 책임, 정치적 
의미가 겹치면서 국감장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국회가 
갖는 제도적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성 
간의 균형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
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질의와 논쟁
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
하는 중요한 단서다. 국회는 다양한 
당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다. 각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정책적 목표를 바탕으로 질의
와 발언을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보
다 대립이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
다.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가 기존 관
행과 달랐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

는 제도적 권한을 확인하려는 측면
과 정치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측면
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가 구조적으로 갈등과 긴장
을 포함하는 시스템임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또한, 제도적 권한과 관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사법부
와 입법부 간의 소통 방식, 증인 출석 
범위와 책임,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반응이 서로 맞물리면서 사건은 단순
한 국감 질의를 넘어 사회적 논쟁으
로 확대되었다. 제도적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은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한국 정치에
서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의 한 사례
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회와 사법부뿐
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가 정치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감장 장면과 발언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즉각적으로 사회
적 관심사가 되며, 다양한 해석과 논
쟁을 낳는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제도와 현실
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자연스
러운 현상이다. 국회와 사법부, 그리
고 언론이 얽히는 구조적 맥락을 이
해하지 않고 사건을 단순히 평가하거
나 비판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치 현
실을 놓치게 만든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특징
은 한국 정치에서 제도적 권한의 범
위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감시권을 가진 기관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맞닿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원장 출석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가시화되
며, 제도적 권한과 실제 운영의 차이
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제도와 관행의 경계가 모호할 때 발
생하는 혼선과 긴장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적 특징 중 
하나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긴장
과 혼란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
다. 제도와 권한, 절차와 책임,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정치 환경에서, 
혼선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한국 정치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긴장과 구조
적 갈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

이서희의 경제살롱

이서희 

캘코보험 마케팅 디렉터

한국 정치의 현실은 단순히 선악이나 한국 정치의 현실은 단순히 선악이나 

성공과 실패로 판단될 수 없으며, 성공과 실패로 판단될 수 없으며, 

제도적 긴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도적 긴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복적으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형성돼...반복적으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형성돼...

한국 정치의 현실은 단순히 선악이나 

성공과 실패로 판단될 수 없으며, 

제도적 긴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복적으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형성돼...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렌셔   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323-954-1020

센츄리 스파
Century Day & Night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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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김의 미국 사는 이야기

             리처드 김

- CSUF 사회학과 졸업

- 다음 행시문학, 미주 행시문학 

    카페지기

- 페이스북 <오늘의 사색> 작가

- SAG AFTRA 배우 조합 회원

편집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 세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똑같
이 느끼는 공감대가 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
가 완성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신의 예술 작품이 세상
에 공개 되지 않으면 상관은 없겠
지만 누군가 그 예술에 대해 평가
를 한다면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의 확산으
로 주위에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의 예리한 시선과 평가를 피해
갈 수는 없다. 그런 예술 작품이 인
정을 받으려면 끊임없는 수정 작업
을 거쳐야 한다. 자신이 먼저 작품
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고군분투 
해야한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완벽
한 작품은 태어나지 않는다.

예술인들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수정 반복 작업을 무시하고 작품을 
출시하면 결코 완성도 높은 작품을 
탄생 시킬 수 없다.

그만큼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공
개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
다.

수정 작업없이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영
화는 편집 전문가에 의한 정교한 작
업이 필수적이다.

나는 과거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에서 8년동안 '하나지' 신문 기자로 
봉사를 했다. 그때 편집장을 맡으신 
교회 집사님이 미주 대표 한인 신문
사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이셨다. 매

달 신문 제작 회의 후 기자들이 맡
은 기사를 마감일까지 제출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정 작업을 거치는
데 내가 교회 신문 기자로 봉사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과감한 
첨삭 작업이었다.

신문 지면 사정상  기사의 내용이 
길 경우에는 기사를 자를 수 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났다. 
"내가 그 기사를 작성하려고 얼마
나 수고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
면 사정상 기사를 잘라낼 때는 기분
이 좋지 않았지만 첨삭 작업을 통해 
배운 것은 기사를 쓰는 것 이상 편
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내 기사를 편집장

님께서 과감히 첨삭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일단은 내가 그 분
의 실력을 신뢰했고 나 또한 교회 
기자로 경력이 쌓인 후 편집 의뢰를 
받았을 때는 다른 기자들의 기사를 
과감히 첨삭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기사를 쓴 기자 자신은 
오타등을 찾지 못하지만 편집자의 
눈에는 불필요한 기사 내용이나 오
타들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 외 출판사에 원고를 제
출한 작가들은 교정 전문가를 절대
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만약 그런 
전문 편집자가 없다면 자신의 글에
대한 객관적 시선의 냉철한 편집자
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창작 예술 작품을 편집하
는 과정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나는 작년 4월말까지 7년동안 페
이스북에 2,000개 장문의 사색글을 
썼는데 글을 쓰는 시간보다 글을 다
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글을 읽을 때마다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나 반복되는 단어 및 부자연
스러운 조사등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3년째 2주마다 칼럼을 쓰고 
있지만 여러번 칼럼을 읽었음에도 
오타 및 여러 부족함이 보인다. 그
만큼 글의 교정과 첨삭 작업은 중요
하고 힘든 일이다. 

사람도 인고의 시간을 통해 다듬
어지듯이 예술도 아픔없이 태어난 
작품은 없다.

"잘라내면 아프다. 예술은 편집이
라는 예리한 칼이 없이는 빛을 발
할 수 없다."

Tel. 213-383-7233(칠이삼삼)

자동차 흠집제거전문 덴트웨이

각종 보험처리 환영
● 일반가격보다 휠씬 저렴한 가격   ● 서비스 평생 보증   ● 무료견적 서비스
● 최상의 복원 품질보장   ● 최고급 재료 사용   ● 1Day 수리 완료

◆월~금 / 8:00AM-6:00PM     ◆토 / 8:00AM-12:00PM 

32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의 확산으로 

주위에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의 예리한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 예술 작품이 인정을 받으려면 

끊임없는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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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세계의 대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듦
은 감춰야 할 결함이 아니라, 가꾸
고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학
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젊음이 
미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자 노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나이든 여성이 화장을 하
거나 패션을 즐기면 ‘나잇값을 못 한
다’는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맞은 오늘, 

시니어들은 새로운 인식 속에서 ‘
나답게 늙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
다. 그들에게 외모 관리는 젊음을 되
찾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존재의 존
엄을 지키는 자기표현입니다. 

“아름다움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
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전 세계 시니어 세대가 현
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선언입니다. 
최근 60~70대 이상 시니어들이 런
웨이와 광고 무대에 등장하며, ‘노
년의 미학’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

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나이듦을 어떻게 바
라보느냐에 대한 문화적 전환점입
니다.

프랑스 파리의 런웨이에서는 올해
도 은빛 머리를 휘날리며 걸어 들어
오는 60대 모델이 주목을 받았습니
다. 그 주인공은 야스미나 로시(Yas-
mina Rossi)인데요, 70세가 넘은 
지금도 글로벌 브랜드 ‘마크스앤스
펜서’,와 ‘에르메스’의 모델로 활약 
중입니다. 그녀는 주름과 백발을 감
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러
운 매력으로 드러내며, “시간이 만
든 흔적이야말로 나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꾸밈을 위한 꾸
밈”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꾸밈이라는 철학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시니어 뷰티는 하나의 문화로 성장
했는데, 도쿄의 백화점에는 ‘그레이 
헤어 전용 미용실’이 늘어나고, ‘시
니어 메이크업 클래스’가 일상화됐
습니다. 특히 70대 유튜버 사토 요
코(佐藤曜子) 는 ‘노년 메이크업의 
정석’이라는 채널로 수십만 명의 구
독자를 얻으며, 젊은 세대와의 세대 
격차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녀는 “
나이 들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미용”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와비사비(侘び寂び)’—불
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을 찾는 태
도—가 그녀의 메시지에 녹아 있습
니다.

한국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
다. 패션 브랜드의 런웨이에 등장한 
박순자 모델(75세), 광고 모델로 활
약 중인 정순옥(68세), 그리고 SNS
에서 “실버 모델 1세대”로 불리는 
김칠두(70대) 등은 나이듦을 숨기
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의 스타
일로 표현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인스타그램에는 “이 나이에 모델이
라니”라는 놀라움보다, “나도 저렇
게 나이 들고 싶다”는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시니어의 아름다
움은 이제 사회적 동경의 대상이 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시니어 모델 
대회와 모델교육 과정이 인기를 끌
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시니어들이 자아실현과 사
회 참여를 추구하며, 미디어와 사회
가 이를 긍정적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시니어 모델
들을 활발히 양성하고 있는 한국시
니어모델대회의 수상자들은 국내
외 패션쇼, 광고 모델, 심사위원 등
으로 활약하며 시니어 모델로서 전
문성과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쇼에 참여하거나 사
회공헌 활동에도 나서며 새로운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흐름
은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
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모델의 등장은 젊
음을 기준으로 삼던 미의 패러다임
이 무너지고, “나답게 늙는 것”이 가
장 세련된 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
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
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인문학적 행
위입니다. 이제 시니어의 외모 관리
와 패션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
의 언어이고, 그 언어는 프랑스의 자
유로움, 일본의 정갈함, 그리고 한국
의 자신감 속에서 조금씩 다른 색으
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깊어지는 주름, 그러나 그 속에
서 빛나는 자기 확신,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새롭게 발견한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듦은 쇠퇴가 아
니라, 또 다시 태어나는 스타일이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jihyol@gmail.com

노년의 미학-나이듦을 스타일로 만드는 사람들

이지효의 한국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효 교수

문화콘텐츠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주름, 그러나 
그 속에서 빛나는 자기 확신,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새롭게 발견한 ‘노년의 아름다움’이다

공황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
패닉에 대한 나만의 치유사가 되세요!

공황 증상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InHealer 앱의 프로그램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되어 
현재 정신 건강 전문가와 함께 일하고 있든 없든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InHealer 앱을 사용하면 다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공황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12주간의 자가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25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기반 전략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불안과 공황 증상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13개의 교육 비디오 세션.

• 공황에 대처하고, 감정 조절을 지원하며, 내적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실용적인 도구, 운동, 그리고 자기 checks.

• 인힐러 패닉 버튼은 강렬한 순간에도 즉각적이고 차분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앱 내에서 영어와 한국어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투자 명상타임하루의 휴식 정신건강치료

★ 핸드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이 앱은 정신 건강을 위한 정보와 자기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앱은 정신과 치료나 전문 상담의 대체 수단이 아니며,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이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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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끊임없이 확
인하고 간섭합니다. 통제하려는 욕
구가 강해, 인간 관계를 감시와 억압
의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5. 관계의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
람

적절한 거리두기를 싫어하며, 사
적인 영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
대의 공간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침범하려 합니다. 

6.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
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

남의 성취에 냉소적이거나 무시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 덕분
에 된 거겠지”, “운이 좋았네” “나도 
성형하면 예뻐” 같은 말로 타인을 
폄하하거나, 비꼬고 트집 잡는 태도
를 자주 보입니다. 항상 자신이 더 나
아야 한다는 비교 의식이 강하게 작
동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늘 비판
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승패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의 강철 멘탈 클래스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누
구나 생김새도, 성격도, 자라온 환경
과 경험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
과 가치관, 행동 방식이 제각기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자가 바라보는 관
점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
은 상황을 겪더라도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
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
우며, 이를 ‘사회성’ 혹은 ‘처세술’이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점
과 차이를 존중하려는 태도는 원만
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
이 되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
정하는 자세는 곧 존중의 표현이기
도 합니다. 요즘 MZ세대가 자주 쓰
는 표현인 “그럴 수 있지” 역시, 이러
한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잘 보여주
는 말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
해한 사람들, 이른바 ‘toxic’한 사람
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해하고 받

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이
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
로 상처를 입고, 결국 자신의 심리적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생각보
다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사회성이 
뛰어나고 타인을 존중하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toxic’
한 인간관계를 끝내지 못한 채 지속
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유해한 사람이라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계
를 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멀리 해
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함께 알아
보려 합니다. 이들을 구분하고, 관계
를 단호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
으면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결
국 건강한 사회성을 위한 중요한 기
술이기 때문입니다.

1.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대방이 사과하고 위로하게 만듭
니다. 불쌍한 척을 하며 관심, 돈, 노
력 등을 끌어내고 상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신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그 프레임

을 통해 타인에게 죄책감을 심어 조
종하려 합니다.

2.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

을 행사할 듯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거
나 삐치기도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
지 않고, 상대방이 눈치를 보게 만듭
니다. 때로는 ‘잠수’를 타고 연락을 끊
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상대방의 감정
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
려 합니다.

3.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
람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거
짓말을 반복하며 신뢰를 무너뜨립니
다. 진심 어린 대화와 믿음을 바탕으
로 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4.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사람
상대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

의 게임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타
인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항
상 자신이 우위에 서야만 마음이 놓
이기 때문입니다.

7. 감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사람

“그게 뭐가 문제야?”, “예민하네” 
같은 말로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
기거나 왜곡합니다.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부
정하며 상처를 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서 멀리 해
야 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ssung0191@yahoo.com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의 7가지 유형
사회성이 뛰어나고 타인을 존중하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인간관계를 끝내지 못한 채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그 이유는
유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H 매거진 한줄 한방 코너는 독자들이 참여하
는 코너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같은 한인들끼리 경
험하는 안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여
러가지 문제들을 나도 한마디 형식으로 작성
해서 참여하는 독자 한마디 코너입니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 작성
해서 이메일 h@koreatimes.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H매거진 편집팀이 선정해서 채택 게제 되신 독
자께는 라디오서울, H매거진이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해당 독자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니다.

✔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 독자 한줄 한방 
엘에이 코리아타운 윌셔가에는 고층 빌딩들이 많다. 다운타운에 가면 더
욱 드 높은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다. 
이제는 어디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래 저래 나와 같은 한국 사람들
이 함께 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서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매너, 사람 많은 비
좁은 공간에서 굳이 이어폰이나 핸드폰을 스피커 폰으로 하면서까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매너. 
그것도 남 들으라는 듯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치듯 전화 통화를 하는 
아주 불쾌한 매너.
“야 어제 내가 산 stock 있쟎아? 아 작년에 10만불 어치 산거….그게 세배
나 오른거 있지?... 알았어. 나 대박 쳤으니까 밥 한끼 살께.”
굳이 이런 대화를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해야 되는 건지 원…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발을 디밀며 불안하게 타고 나서는 누
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뭐가 어쩌네 저쩌네 아는 척 해가며 
떠들어 대는 사람.
     이제는 이런 사람들 좀 안보고 싶다.

H 매거진 독자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보구 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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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의 힐링가든

이 깊어지고, 척추와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다리와 코어의 근육이 안
정된 지지력을 주고, 가슴이 열릴수
록 자신감과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몸이 확장되면 마음도 함께 확장되
어, 힘이 빠진 자리엔 신뢰가, 닫혀 
있던 마음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스텔라 박 

마인드풀요가 디렉터

“평화로운 전사의 삶은 완벽이나 
승리, 무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완전
히 열린 상태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 댄 밀먼

워리어 시리즈의 두 번째 변형은 
평화로운 전사 자세(Peaceful War-
rior Pose)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위빠리따 위라
바드라사나(विपरीत वीरभदर्ासन)라
고 해요. 위빠리따는 ‘거꾸로 돌린’
이라는 뜻이고, 위라바드라는 전사
의 이름이며, 아사나는 ‘자세’, 또는 
‘몸의 형태’를 뜻하니까 결국 평화
로운 전사 자세는 산스크리트어로
는 ‘거꾸로 선 전사의 자세(Reverse 
Warrior Pose)’를 뜻합니다.  

평화로운 전사 자세는 고대 하타 
요가 경전이나 전통적인 아사나 목
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자세는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 요가의 발
전 과정에서 나온 ‘창조적 변형(asa-
na variation)’입니다. 특히 B.K.S. 
아이엥가(B.K.S. Iyengar), 파타비 

조이스(Pattabhi Jois), 인드라 데
비(Indra Devi) 등 인도 요가의 대가
들이 서양에 요가를 전파하던 시기
(1950~1970년대), 서구 수련자들의 
신체 구조와 미학적 감각에 맞춰 새
로운 변형 동작들이 많이 나왔는데 
‘평화로운 전사 자세’도 그 중 하나
였습니다

요가 철학과 인도 정신문화의 핵
심 경전인『바가바드 기타』에 보면 
크리슈나신이  전쟁을 앞둔 아르주
나 앞에 나타나 “네 적은 외부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다.”
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쟁터의 
위험보다 더 큰 아르주나의 진정한 
싸움은 내면의 혼란, 두려움, 회피, 
그리고 다르마(의무)에 대한 갈등임
을 지적한 말이었죠. 

요가 지도자이자 명상 교사인 댄 
밀먼(Dan Millman)이 쓴 책『평화
로운 전사의 길(Way of the Peace-
ful Warrior, 1980)』에도 같은 맥락
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평화로운 
전사의 삶은 완벽이나 승리, 무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상태
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한 용기다.” 

전사라고 하면, 밖에 적이 있고, 
그 적에 대해 마음을 닫고, 나와 적
을 구별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평화로
운 전사는 완전히 열린 상태라고 말
하고 있어요. 이건 전사와 완전히 반
대 아닌가요. 적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서, 모든 것을 껴안아 모든 것과 하나
가 되는 것… 진정 평화로운 전사는 
세상을 모두 품은 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내면의 치유와 수용으
로의 전환이 이뤄진 ‘평화로운 전사’
가 되기를 꿈꿔요. 진정한 전사는 외
부의 싸움이 아닌 내면의 두려움과 
저항을 이겨낸 자, 내면의 싸움을 멈
춘 자이기에, ‘평화로운 전사’ 자세
를 연습하며 모든 싸움이 멈춰지기
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
(Consciousness)을 거꾸로 돌려 내
면으로 향하게 하여 ‘평화로운 전사’ 
자세를 연습하다 보면 힘에서 평화
로, 싸움에서 수용으로 전환되는 것
을 느낄 거에요. 몸의 방향은 반대
로(Reverse) 돌리지만, 마음은 평화
(Peaceful)를 향하니까요. 

평화로운 전사 자세는 전사 2번에
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굽
힌 다리 쪽 팔을 위로 들어 올려 하
늘을 향합니다. 어깨가 들리지 않도
록 쇄골을 넓게 열고, 옆구리가 길게 
늘어나도록 움직이세요. 반대쪽 손
은 뒷다리 위에 가볍게 얹고, 시선은 
위쪽 손끝을 따라갑니다. 

들숨에 가슴이 열리고 날숨에 두 
발이 단단히 대지를 누르며, 몸은 하
늘로 향하지만 마음은 고요히 안으
로 가라앉습니다. 잠시 머무르며 조
용히 속삭이듯 말해 보세요. “나는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수련하면 옆구
리와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며 호흡

결국 이 자세는 단순한 몸의 형태
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도 평화를 선
택할 수 있는 의식의 수련입니다. 강
인함과 유연함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의 전사로 서
게 됩니다.

“진정한 영웅은 평화롭다. 평화로운 전사 자세”

UCLA MARC(Mindful Awareness Research Center) 인증 마인드풀니스 
지도자, 인도 리시케시 AYM(Association of Yoga and Meditation)인증 
500시간 이수 요가 지도자,  마인드풀요가 디렉터. <나의 수행일지>저자.  
•  문의 :  424. 253.5787

워리어 시리즈의 첫 번째 변형 자세
불확실성과 불균형 속에서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한마디

隱 (숨을 은): 숨기다, 감추다
忍 (참을 인): 참다, 견디다
自 (스스로 자): 스스로
重 (무거울 중): 무겁게 여기다, 신중하다
자신의 감정이나 뜻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몸가짐을 신
중하게 하여 경솔한 행동을 삼가는 태도를 말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분노를 느낄 때, 감정을 억제하고 품위를 지키는 
자세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회사나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은인자중하는 태도”는 성급한 
대응보다 더 깊은 신뢰를 얻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은인자중
隱忍自重

�
�
�
�

요즘은 ‘남편’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지만, ‘서방’은 정서적 깊이나 문화적 뉘
앙스를 살릴 매력있는 한국말이다.
그렇지만 서방(西方)**은 문자 그대로 서쪽 방향을 뜻하는 말이다. 동서남북 중 ‘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아시아(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서구 문명을 **‘서방 세
계’**라고 한다. 예: “서방 국가”
한국에서 ‘서방’은 남편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전라도나 충청도 방언에서 아내가 남편을 ‘서방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서방’이라는 말은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 유래되어 지리적 방향(서쪽)에서 출발해 
문화적 구분, 종교적 상징, 사회적 호칭으로 확장된 표현이다.

서방

아세요 이 말?
이렇게 깊은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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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철시인의 시가있는         매거진

- 현) 25대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비영리문화예술재단『나무달』대표.

『시대문학』시부문 신인상

『쿨투라』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 시집『꽃의 깃털은 눈이 부시다』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슬픔의 모서리는 뭉뚝하다』 

   전자시집『달고 쓰고 맵고 짠』

김준철

새벽, 그 약속처럼

김준철

끝까지 몰고 따라온 하루의 기억을

또 마지막에 놓치고 만다

언제나 더디게 알아차리는 나의 공복이

그림자처럼 수면 알약처럼

내게 다가올 쯤

기억할 수 없었다

일상의 경로를 지나 낯익은 걸음으로

다가오는 어둠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었고

새벽은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샤워 후 느끼는

상쾌함 사이에 끼어드는 찜찜함처럼

그 이상 벗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일상의 하늘 위를 지나는 얼룩같은 잡음 아닌……

늘상 무언가에 쫓기듯 달려 막다른 골목에 서지만

결국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빨리 와 기다리고 있는

날카롭게 날이 선 어둠이었다

*작은 메모*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상 불면을 달고 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불면도 달라지는 것 같
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무뎌진 불면인 것 
같다. 그렇다. 젊은 시절,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내 
철없는 젊음을 닮아 날카로웠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은 나를 닮아 무뎌지는 것 같다. 

조금은 더, 아직은 더 천천히 다시 날을 세우고 
예민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CLASSES MONDAY/ FRIDAY
08 : 00 - 09 : 00 AM

2528 W OLYMPIC BL, 올림픽청국장 2층

마인드풀요가

문의 : 424 253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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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 서울대학교 졸업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JD 법학박사)
-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Intern & Extenship)
- Asian Human Services
-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 회원

이경희 변호사

급변하는 취업비자 (H-1B)

지난 9월 19일 발표된 행정명령 
이후 취업비자에 많은 변화가 생기
고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
을 통해 받는 취업비자는 영주권으
로 가는 관문이다.  앞으로는 취업비
자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
였다.

1. 10만불 이민국 수수료가 생긴
다는데

취업비자 신규 신청자들이 미국
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0만불을 지
불해야 한다.  새 규정은 2025년 9
월 21일부터 접수된 청원서에만 적
용된다. 

2. 이민국에 이미 취업비자 신청
이 들어가 있는데

기준시간 이전에 서류가 심사 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지 않아도 된
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
할 때 10만불을 내는게 아니라 미국 
입국할 때 지불하게 된다.  즉, 입국 
제한 규정이다.  그리고 비자가 필요
없는 캐나다 국적자는 2025년 9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 승인된 청원
서를 보여주면 10만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미
국 국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
불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3. 이 행정명령은 계속 유효한지 
아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9월 

20일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내년 3
월에 취업비자 추첨이 끝나고 30일 
내로 이 제한 규정이 연장될지 여부
를 발표한다고 한다.  한편, 기준일 
이후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취업비자 시작일
을 가진 신청자가 해외에서 10만불
을 내지 않는다면 방문비자 (B-2)로 
입국하는 것을 막을 전망이다.  왜냐
하면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
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취업비자를 받고 회사를 옮기
려고 하는데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에만 해당
되고 취업비자 연장에는 적용이 되
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일하
면서 회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외 
입국시 1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5. 영주권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
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출국하
기 힘들다.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
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취업이
민을 신청해서 여행허가서를 받은 
이후에 출국하는게 좋겠다.

6. 내년부터는 연봉이 높으면 취
업비자 추첨에 유리하다는데

취업비자는 조만간 연봉에 따라 
추첨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현
재 의견 수렴 기간이지만 실현될 가
능성이 많다.  요약하면, 임금 수준

에 따라 추첨 기회가 많아질 수 있
다.  현재 시안을 보면, 임금 수준 4 
(wage level 4)는 4번의 추첨 기회, 
level 3은 3번, level 2 는 2번, 그리
고 level 1은 1번의 추첨 기회가 주
어진다.  추첨이 된 후 청원서를 접
수할 때에 추첨때 등록한 임금 수준
이 해당 직책과 업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만약 추첨 기
회를 높이기 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사용했다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
다.  또한 한 명을 위해 여러 회사가 
추첨 등록을 하게 된다면 가장 낮
은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하게 된
다.  이렇게 새로운 추첨 제도가 도
입되면 연봉이 높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많아
진다.

7. 이제 취업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사가 많아진다는데

노동부는 취업비자가 제대로 운
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의 강도와 횟수를 높일 전망이
다.  취업비자에 맞춰 급여와 근무시
간을 제대로 이행하는 않는 고용주
에게는 벌금를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모두 주게 하며, 회사
의 취업비자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
는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13) 385-4646

imin@iminusa.net

시니어 생활 상식

파트 C (Part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도 하며 민간 보험사에서 병원 비용 지불에 대한 도움
(파트A)과 함께 의사 방문 및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혜택(파트B) 모두를 하나
로 통합한 플랜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보통 처방약 혜택(파트D)와 메디케어에서 제
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도 포함합니다.

Vomiting [vάːmitiŋ] 바미링
1. 구토      2. 토하기   

Vomit 1. 음식을 토하다    2. 대량으로 격렬하게 뿜어나오다      3. 토하다 
4. 토하게 하다     5. 대량으로 맹렬히 분출하다

Oh, my god. Is that woman vomiting now?
어머나, 저 여자 지금 토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문의 (213)387-6505, (714)690-1300

차 사고엔, 차 변호사

PERSONAL INJURY

ALEX CHA 알렉스 차

LEMON LAW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351.3513
info@alexchalaw.com

레몬법엔,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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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PEOPLE

“우리 사회가 치매 문제를 다루
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들의 의식입니다. 시기만 다를 뿐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기 때문
에 내 가족 혹은 나의 문제라고 생
각하고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
의 인터뷰에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
에 대처하려면 ‘치매 친화적인 환
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예
방·관리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
만 한쪽에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거
나 애써 기피하려는 현상이 공존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치매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치
매 환자를 흔히 ‘노망났다’고 표현
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몰던 일종
의 ‘스티그마타’ 현상이 아직도 이

어지고 있다”며 "지역에서 치매 요
양 시설을 기피하는 문화도 여전
하다”고 지적했다. 급속도로 늘어
나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치료
제 개발 같은 의학적 노력 못지않
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시
급하다는 의미다.

‘치매 명의’로 불리는 이 교수는 
2007년부터 치매 예방 교육과 조
기 검진,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전국화를 이끈 공
로를 인정받아 올해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막 40대에 들어서
면서 센터장을 맡았는데 내년이면 
환갑을 맞는다”며 “치매가 환자가 
겪는 질환이 아닌 제 문제가 됐다”
고 미소를 지었다. 이어 “시간의 문
제일 뿐 누구나 치매를 겪을 수 있
다는 점을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
입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44년에는 200만 명 대에 이를 

“치매는 내 이야기…40·50대부터 관리해야”

1인 가구 급속 증가 등 시대 변화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넘어

학대 · 방임 같은 사회문제로 부상

즐겁게 활동하며 뇌혈압 지키고

치매친화적 도시 만드는 게 중요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치매 예방을 위한 ‘지피지기’ 실천법을 소개했다. ‘뇌혈관을 지키고 과식을 피
하며 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쁘게 살자’는 내용이다. 성형주 기자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치매에 대한 인
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로 인한 사
망자 역시 지난해 1만 4978명으로 
전년 대비 5.1%(727명) 증가했다. 
이 교수는 치매 인구 증가에 대해 
의학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 구성원
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변화는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치매 환자의 가족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치매가 학
대, 방임, 동반 자살 등 극단적인 상
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
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등 치매 발병을 늦추고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망설이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게 문
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
는 항체 치료제가 개발됐고 신체적
인 활동을 통한 꾸준한 관리로 발
병을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연
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치매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정확한 진단을 받
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노
력으로 ‘지·피·지·기’ 실천법을 제

시했다. 뇌혈관을 ‘지’키고 과식을 ‘
피’하며 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쁘
게 살자는 것이다. 요약하면 즐겁
게 활동적으로 살면서 뇌혈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치매를 예방
하거나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은 중년
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40~50대
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치매 발병 
시점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중년기
부터 긴 호흡을 갖고 치매 관리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고 누구나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만시민 기
억친구 프로젝트’ 캠페인을 소개했
다. 현재 교육을 이수한 ‘기억친구’
는 30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줄 이웃도 
그만큼은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지론이다. 기억친구 100만 명 달성
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는 “외로
움은 치매 발병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
치매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
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도시를 만
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쁘
게 즐겁게 살겠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 ‘치매 명의’ 이동영 서울대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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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원법사의 사주•관상이야기

값이 계속 오르는데 왜 팔라고 하세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다. 당시 가

끔 필자를 찾아와 사담을 하곤 하시
던 이 여사님은 50대 후반의 독신 여
성이었다. 팔자 사나와 몇 명의 남자
를 만났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결혼은 단념하고 애인이나 사
귀며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필
자의 충고에 잘 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분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부동
산 사고 팔며 주식에 투자하는 게 직
업인 셈이다. 남자복은 없으나 다행
히도 이재(利財)에는 뛰어나 재산은 
꽤나 지니고 있다. 예전에 필자의 충
고대로 LA 한인 타운의 콘도에 투자
를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대박을 쳤
다. 살 때 당시보다 무려 3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언젠가 남
자 친구와 함께 필자를 찾아와서 이
것저것을 묻다가 그 콘도 이야기가 
나왔다.

필자가 이제 그만 그 콘도를 팔 라
고 하자 즉시 묻는다. “값이 계속 오
르는데 왜 팔 라고 하세요?” 이에 필
자가 답하기를 “쾌(卦)가 그렇게 짚
히니까 그렇게 충고해 드리는 겁니
다.” 라고 하니 “쾌가 뭔데요?” 라고 
되묻는다. 이런저런 설명 해줘도 잘 
모를 것 같고 이 여사님 성격이 워낙 
이것저것 꼬투리를 물고 자신의 의
문이 다 풀릴 때 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라 “여사님 운이 그렇다는 겁
니다! 운이!” 라고 답한 뒤 말문을 닫
았었다. 이때 짚은 이 여사님의 운은 
기제쾌(旣濟卦)였다. 기제쾌는 완전
하게 성취된 상태를 의미한다. 완전
하게 성취된 후에 다시 발전을 기하
는 일이 있다면 이는 자질구레한 것
에 불과한 것이다. 바른 자세를 지녀
야 한다. 처음에는 길하지만 종말엔 
혼란할 것이니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하는 상(象)인 것이다.

기제쾌 에서의 발전이란 작은 일
이 성취됨을 뜻한다. ‘바른 자세를 지
켜야한다’ 라고 한 것은 강효(剛爻)
와 유효(柔爻)들이 모두 제각각 정
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
처음에 길하다’ 한 것은 유효가 중위
에 있기 때문이고 ‘종말에 혼란하다’ 
한 것은 그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 쾌의 상은 물이 불 위에 있는 상
태가 이 쾌상이다. 무릇 군자는 이를 
거울삼아 환란이 일어날 것을 경계
하여 미리 막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상(象)이다. 이여 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
해도 이해도 쉽지 않고 이 쾌상 하나
를 설명하다 상담시간을 다 소비할 
수 없기에 그리한 것이다. 필자를 찾
는 손님 분들의 불만 중에 첫 번째가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 라는 것인데 

쓸데없는(?) 쾌상의 설명으로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이기도 했다. 그 
후 며칠 뒤에 들으니 “선생님 하라는 
대로 눈 딱 감고 처분 해 버렸어 요” 
라고 하신다. 잘 된 일이다.

예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 미국 유명 연구
소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둔 박 
여사님은 평범한 가정 주부였는데 
가까운 친구가 집을 샀다 팔았다 하
며 재주를 부려 큰돈을 버는 것을 옆
에서 지켜보다가 부동산 투자에 나
섰다. 처음에는 조금 가지고 있는 여
윳돈을 다운페이하고 작은 규모의 
집을 샀는데 다행히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 번 재미를 보자 살림밖에 
모르고 살던 지난날의 자신이 한심
해 보였다. 남편은 무척 성실하고 연
구소에서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 
생활은 유복했지만 여유 많은 친구
들처럼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가
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늘 돈 
많은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여유가 
생기자 우선 차부터 바꿨다. 소형차
에서 BMW로 승격한 것이다. 성실 
하지만 소심한 남편은 아내인 박 여
사를 걱정하며 말렸다. 하지만 한 번 
부동산 투자에 재미를 본 박 여사님
은 이런 남편의 충고에 아랑곳 않고 
집을 사서 세를 놓은 뒤 집값이 오르

면 에퀴티를 이용하여 또 다른 집을 
사곤 하며 투자 규모를 늘려나갔다.

이 시점 즈음에 필자를 찾아와 인
연이 되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널뛰듯 치솟던 시기 여서 박 여사님
의 투자 사업은 불같이 일어났다. 결
국 소유하고 있는 집이 전국적으로 
20여 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져버렸다.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필자가 박 여사님
의 운을 짚어보니 예의 기제쾌(旣
濟卦)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 여사
님 에게 충고했듯이 똑같이 충고했
다. “이제 운이 꽉 찼으니 더 이상 일
을 벌이지 말고 부지런히 과감하게 
집들을 정리 하십시오.”였다. 그런데 
박 여사님도 이 여사님과 똑같은 질
문을 했었다. “값이 계속 오르고 있
는데 왜 팔 라고 하세요?” 였다. 필
자가 어서 집들을 정리 하라고 충고
한 후 몇 달인가 지나서 필자를 찾
아와서는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큰
손해 볼 뻔 했잖아요! 그 후로도 집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라
고 했다.

은근히 필자를 놀리는 듯 야지 놓
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소
리 안했다. 그러곤 1여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우연히 박 여사님 친
구 분으로 부터 근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박 여사가 쫄딱 망해 남편에
게 이혼당하고 야반도주 했다는 소
식이었다. 너무 무리하게 일을 키운 
것이 큰 화근이 되고만 것이다. 부동
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이 제대로 팔
리지 않자 매달 은행에 내야하는 페
이먼트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여기
저기 겉잡을 수없이 문제가 터져 나
왔다 한다. 남편까지 보증인으로 세
우는 바람에 남편 직장마저도 문제
가 되어 그 좋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자 늘 상 부부싸움이 심
했고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었으며 
그런 종말을 맞고 만 것이다. 집터(가
정), 일터(직장, 사업) 양 쪽 다 박살
이 나버린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어떤 일
이 계속 잘 돼 왔으면 앞으로도 계
속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
다. 그러나 세상만사 모든 일이 그렇
듯이 ‘달도차면 기운다’ 라는 진리에
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 정도 선에
서 욕심을 자제해야 큰 탈이 없다. 항
상 잘될 때는 반드시 안 될 때를 대
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자
신의 그릇 크기에서 벗어나면 반드
시 화를 부르는 법이다. 자신의 그릇
크기를 알아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 역술의 기본원리 이
기도 하다.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 가능
(사주 · 궁합 · 작명 · 택일 · 매매 · 관재 · 풍수 전문상담)

본 상담은 음양오행을 기초로한 자연과학이자 통계학인 명리학에 의한 상담이므로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2140 W. OLYMPIC BL #224  L.A., CA 90006 (올림픽+알바라도) Bank of Hope 옆 5층 빌딩

※
2026년 丙午年(병오년) 신년운세 월별로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구도원 법사
예약 (213)999-0640, (213)487-6295
오픈:  월-토 :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 휴무)

예약  : (213)999-0640, (213)487-6295



“하루에 몇번씩 우울해집니다”

“밤에 잠이 안와요”

“세상 떠난 친구들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냥 이유없이 불안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쿵쿵 뛰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쉴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운전하고 어디 멀리 못가요…불안해서”
.....

이런 분들께 힐링에 도움을 드리는 앱이 나왔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앱을 다운 받으세요.

“많이 좋아 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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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단풍 보러 갈까…58년 만에 문 여는 ‘비밀의 숲’

멸종위기 야생 생물 등 1,000여 식물종이 있
는 '비밀의 숲'이 58년 만에 개방된다. 1,554헥
타르(㏊·469만여 평) 규모의 경기 안양시 서울
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안양수목원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11월 문을 연다. 국내에 식물의 연
구·보존 목적으로 처음 설립된 관악수목원은 
1967년 조성된 이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왔
다. 정부는 지난달 국유재산이던 관악수목원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했다. 개방을 앞둔 수목원
을 먼저 둘러봤다.

국내 최초의 연구 수목원
안양천 지류인 삼성천이 관통하는 수목원은 

삼성산, 관악산, 비봉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수목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한국전쟁 등으로 황
폐화해 민둥산과 다름없었다. 국내 식물분류학
의 아버지 고(故) 이창복(1919~2003)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직 시절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서 수목원 초석을 닦았다. 이어 동료 교수와 학
생들이 전국에서 수집한 묘목을 일대에 심으며 
숲이 만들어졌다.

라이프  인생여행

1960년대 국내 수종 연구·보존 중요성이 커
지면서 1967년 서울대 관악수목원으로 정식 
개장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와 학생
들은 수목원 나무에 수종 학명과 더불어 별도
의 개별 관리 코드를 붙였다. 생태학 실습과 국
내 수종 종자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다. 수목
원의 식물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수목원 내 수종들은 외국과의 
종자 교류 등에도 활용된다.

수목원에는 1,158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 2급으로 전남 백운산과 경
남 산청군에만 분포하는 나도승마, 인천 옹진군
과 전남 완도군 일부 지역에 자생하는 정향풀 
등 희귀 식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식물 
보호를 위해 수목원은 1회 10여 명 이내로 진행
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다. 숲 해설, 목공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이 운
영돼 느긋하게 숲을 즐기기 어려웠다.

개방을 앞둔 수목원은 들어서자마자 관광객
을 염두에 둔 일반의 수목원과 확연하게 다르
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수목원은 1.6㎞의 중앙
로와 양 끝에 하나씩 두 개의 길이 전부다. 다른 
수목원들은 관광객들이 식물을 잘 관찰할 수 
있게 구석구석 길을 낸다. 1,554㏊ 중 전시 지
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5㏊에 불과하다. 관리 
지역은 90㏊이고 나머지 1,464㏊는 완전한 임
야다. 보기 좋게 정돈된 수종을 감상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서로 얽히고 자라난 있는 그대로의 
숲을 만날 수 있다.

소나무, 진달래, 단풍나무... 다양한 수종
정문과 안내동을 지나 수목원에 들어서면 하

늘을 향해 곧게 뻗은 리기테다소나무 군락이 
방문객을 맞는다. 국내 1세대 산림학자인 고 현
신규(1911~1986) 박사가 1959년 조성한 시험
조림지다. 현 박사는 테에다 소나무와 리기다 
소나무의 각각 우수한 형질을 얻고자 두 종을 
교잡해 식재했다. 높이 30m에 달하는 곧은 소
나무 사이사이로 벤치가 놓여 있어 휴식을 취

서울대 안양수목원 11월 전면 개방

하기 적당하다.
조림지에서 오른편(남쪽) 비탈길로 가면 ‘진달

래길’이다. 봄이면 왕진달래가 분홍빛 구름처럼 
터져 나와 산길을 물들인다. 새하얀 부슬비를 
내리는 벚나무 군락과 각양각색의 철쭉이 절경
이다. 꽃이 지면 푸른 잎사귀들이 시원한 그늘
을 드리우고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다. 산
책로보다는 오솔길에 가까운 길이라 숲의 다양
한 수종을 눈에 담기에 좋다. 얼핏 봐도 물푸레
나무, 당단풍나무, 가래나무, 구주피나무, 나무
수국이 이곳저곳 가지를 내밀고 있다. 식물박사
가 아니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식표 덕분
에 쉽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진달래와 벚나무의 배웅을 받고 길을 벗어나
면 소잔디원, 유리온실, 수생식물원이 기다린
다. 유리온실은 본래 한반도 남부에서 자생하
는 식물의 보금자리다. 연구 시설이라 직접 들
어가볼 수는 없지만 바로 앞 수생식물원과 함
께 서정적인 온실 풍경을 완성한다. 온실 앞 작
은 연못에는 왜개연꽃, 수련이 아름답게 피어난
다. 꽃창포, 노루오줌, 돌단풍이 수변을 수놓는
다. 물가에는 쌍으로 날아다니는 잠자리 천지
다. 연못 건너편에는 교재원이라는 작은 정원이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어린 아이들이 책 속에서 본 꽃과 풀
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솔길을 몇 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시야가 
탁 트인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대잔
디원이다.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이 시원하
게 펼쳐진다. 잔디원 둘레에 병풍처럼 둘린 숲
이 포근하다. 잔디원 왼편으로 길게 늘어선 등
나무는 매해 5월이면 연보라 꽃을 주렁주렁 늘
어뜨린다.

잔디원을 기점으로 여러 갈래로 나뉜 길이 하
나로 합쳐진다. 이어 수목원이 자랑하는 단풍
나무길이 시작된다. 단풍, 복자기, 고로쇠 등 단
풍나무속 50여 수종의 나무가 화려한 색감을 
터뜨릴 채비 중이다. 개방 예정 시기인 11월 초 
즈음 한창 붉게 물들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
상된다.

대잔디원 부근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중앙로 
북쪽 길을 따라 걷자. 들판에 꼿꼿이 서 있는 무
궁화가 어느덧 머리 위로 불쑥 고개를 내민다. 
얼마 안 가 있는 들꽃 정원 숙근초원과 비교하
면 관람 눈높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국화(國花)의 기개와 낮
은 곳에서도 꽃을 틔우
는 층꽃의 생명력이 고
요한 수목원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잣나무, 단풍나무, 참나
무 군락지를 차례로 지
나 관목원에 이를 수 있
다. 층층나무속, 조팝나
무속, 진달래속 등 관목
이 120종 넘게 식재돼 
있다. 다양한 수종 덕에 
어느 계절에 찾아도 볼
거리가 풍부하다. 수목

원을 관통하는 중앙로변에는 중국굴피나무, 회
화나무, 처진올벚나무 등 고목이 즐비하다. 중앙
로를 따라 흐르는 삼성천의 한없이 투명한 물
은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듯하다. 수목원이 개
방되면 그간 단절됐던 안양예술공원과 서울대 
수목원, 관악산 등산로 트레킹 코스를 완주할 
수 있게 된다.

안양천에서 관악산 정상까지 걸어볼까
수목원 정문 앞 안양예술공원은 1950년대부

터 삼성천을 따라 들어선 안양유원지를 2000
년대 들어 개수한 공원이다. 현재도 혹서기에는 
물놀이온 아이들로 북적인다. 물가 주위 공원에 
50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이 숨어 있다. 숲속 산
책로, 도로 옆, 계곡 주변을 가리지 않고 산개해 
있어 전부 둘러보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
다. 하지만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첫 
작품들이 설치된 후 현재도 주기적으로 작품이 
교체되고 있다. 대부분 직접 위를 걷거나 만지
고 올라탈 수 있는 조형물이라 개보수가 필수
적이다.

수목원 중앙로를 따라 후문을 지나 걸으면 그
대로 관악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지금도 하
산객에 한해서 중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지만 길을 벗어나 수목원을 둘러볼 수는 
없다.                                                      <이한호 기자>

▲ 경기 안양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단풍나무길이 울창하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내달 서울대 안
양수목원으로 재개장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관악(안양)수목원 유리온실과 수

생식물원이 서정적인 그림을 만들고 있다.

▲ 서울대학교 관악(안양)수목원 리기테다소나
무 군락이 하늘 높이 뻗어 있다.

▲ 서울대학교 관악(안양)수목원 진달래길에서 바라본 숲. 서울대 수목원
은 정돈되기보다는 다소 거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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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더 아름다운 길 콜로라도 145번 하이웨이

콜로라도 남부지역 텔루라이드에서 남쪽 방향 약 7마일 지점, 145번 
하이웨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특히, 아스펜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길 사
진으로 유명한 스팟에서 사진촬영하던 중에 때마침 달리는 올드 패션 
자동차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사진에서 오
른쪽에 보이는 산은 콜로라도의 상징인 유명한 윌슨 마운틴(14,023 피
트)과 왼쪽 뒤에 보이는 산은 선샤인 마운틴(12,930 피트)이다.

풍경사진 전문작가 베네딕트 양 (213-446-7476)

베네딕트 양 작가의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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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브레이크 결함이 있는 차량운
행▶브레이크 등(lamp)에 결함 있는 차량
운행정지 신호 또는 적색 정지 신호에서 정
지하지 않았을 때는 반박불가능한 과실로 
인정하여 이를 범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뒤에서 앞차를 받은 경우라 하
더라도 무조건 뒤차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
한 경우에도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잘 상의 하
여 혹시 앞차 잘못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례 가입기간 필수 점검 
- 약값이 플랜을 바꾼다 

"약 하나 때문에 플랜을 바꿔야 하나요?"라
고 묻는 분들이 많다. 답은 명확하다. 그 약 하
나가 연간 수백 달러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는 것이다.

같은 약인데도 왜 가격이 다를까? 핵심은 내
가 먹는 약이 그 플랜의 포뮬러리(약 목록)에 
어떤 '티어(등급)'로 들어가 있느냐다. 메디케
어 약보험의 포뮬러리 중는 보통 5~6개의 티
어로 구성된다. 티어 1은 가장 저렴한 제네릭 
약물, 티어 56은 고가의 전문 약물이다. 같은 
약이라도 어떤 플랜은 '저티어 정액( 코페이)'
로 월 몇 달러면 되지만, 다른 플랜은 '고티어 
정률( 코인슈어런스)'로 계산해 월 수십~수백 
달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플랜에서 혈
압약이 티어 2에 속하고 월 15달러라면 연간 
180달러다. 하지만 B 플랜에서 같은 약이 티
어 4에 속하고 30% 코인슈어런스가 적용되

면 월 60달러로 연간 720달러가 된다.
약국도 영향을 준다. 플랜이 지정한 '선
호 약국(preferred pharmacy)'은 더 싸
고, 비선호 약국은 더 비쌀 수 있다. 여

기에 사전승인, 스텝 테라피(저렴한 대체
약부터 써보는 절차), 1회 조제 수량 제한 같은 
규칙까지 더해져 실제 본인부담이 달라진다.

2026년에는 약보험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2,100으로 정해져 그 
금액에 도달하면 그 해 남은 기간은 약값 본인
부담이 0이 된다. 이는 고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다. 다만 상한에 도
달하기 전까지는 플랜·티어·약국에 따라 매
달 지출이 크게 갈릴 수 있으니, '월 얼마씩 나
가느냐'에 따라가 생활비비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중요해진다. 이런 이유로 메디케어 
처방 지불 계획(분납제)을 활용하면 큰 약값
을 12개월로 나눠 부담을 고르게 할 수 있다. 
한꺼번에 수백 달러를 내는 부담을 월별로 분
산시키는 것이다.

또 2026년부터는 항응고제 엘리퀴스(Eliqu-
is), 자렐토(Xarelto), 당뇨약 자디앙스(Jardi-
ance), 자누비아(Januvia), 파시가(Farxiga), 심
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Entresto), 면역질환 
약 스텔라라(Stelara), 엔브렐(Enbrel), 항암제 
임브루비카(Imbruvica), 인슐린 노보로그/피
아스프(NovoLog/Fiasp) 등10가지 약에 정부 
협상 가격이 적용된다. 협상 가격은 정가 대비 
38~79% 할인된 수준으로, 메디케어 가입자들
의 연간 본인부담을 약 15억 달러 절감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이 협
상 가격이 모든 플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플랜별 적용 방식 (티어·코페이/코

인슈어런스·약국 계약)이 다르니 여전히 '어
느 플랜이 유리한가' 비교가 필요하다.

결론은 단순하다. 다음 여섯 가지를 한 번에 
점검하면 약 하나만으로도 연 수백~수천 달러
를 아낄 수 있다. ① 내 약이 그 플랜 포뮬러리
에 있는지 ② 몇 티어인지 ③ 코페이(정액)인
지 코인슈어런스(정률)인지 ④ 내가 자주 가는 
약국이 선호 약국인지 ⑤ 상한 $2,100에 언제
쯤 닿을 것인지 ⑥ 분납제 신청이 가능한지 – 
이 6가지 점검이 필요하다. 

65세를 앞두셨거나 약이 바뀌었거나 올해 약
값이 올랐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약값 중심'으
로 PDP(파트 D)와 MAPD(메디케어 어드밴티
지)를 비교할 때다. 우편번호와 약 리스트, 선
호 약국만 있으면 2026년 포뮬러리·티어·월/
연간 총액·상한 도달 시점까지 한눈에 정리할 
수 있다. 약 하나로 시작된 질문이 연간 수천 달
러의 차이를 만드는 현실에서,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해는 약
값부터 바로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AEP(Annual Enrollment Period, 10/15–
12/7) 기간에 변경·비교가 가능하니, 약값 기
준으로 꼭 점검하자.

차 변호사의 교통사고 칼럼

이정원의 시니어 재정다이어리

돌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다면 차를 친 사람에게 잘못
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앞차 운전자가 정지
된 트럭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면 뒤차가 잘못했다는 추정은 그대 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후방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문 : 얼마 전 주차장 게이트에서 앞차

가 후진하다 제 차를 받았습니다. 누구

의 잘못인가요?

 

▶답 : 앞차의 뒤를 받는 '후방 추돌(rear-
end collision)'은 가장 흔한 자동차 사고 유
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후방 추 알렉스 차

Personal Injury

후방 추돌은 무조건 뒤차 잘못일까?

▲ 213-351-3513    

www.alexchalaw.com

▲ 626-456-1256    

garden@blueanchorins.com

과 귀하의 차량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박가능한 추정에 불과합
니다. 앞차 운전자의 잘못이 입증될 경우 뒤
차 운전자는 잘못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 니
다. 가령 앞차 운전자가 '이유 없이' 뒤차를 
곤란에 빠트리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차가 앞차와 추돌했다면 뒤차 운전자 가 
잘못했다는 가정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과실이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 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문의한 내용처럼 뒤에 차에 있는데 앞차가 
후진하다 뒤차를 받았다면 당연히 앞 차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앞차 운전자는 후진
할 때 뒤에 차가 있는지 등 주변 상황을 살
피고 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반박 불가능
한 과실(negligence per se)'입니다. 이것이 
후방 추돌 사건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중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과속 부주의한 

이정원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Lic #4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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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가이드

학에서 대추는 보중
익기, 양혈안신 이라
고 새서 비위의 기운
을 북돋고 심장과 간
의 혈액을 보충해준
다고 합니다. 약리학 
연구에서 대추 추출물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 세포들이 튼튼해 지게 해주며, 위장점막이 재
생되었다고 합니다. 대추를 한번에 10알 정도, 물 1.5
리터 정도에 넣고 한 시간 정도 중약불에 달이셔서 
하루 세번 음용하시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2. 칼슘 :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신경 전달물질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 이는 수면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마그네슘 : 마그네슘은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조
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호두, 
아몬드), 녹황색 채소(시금치, 케일), 해조류(미역, 다
시마) 등이 있습니다.

4. 트립토판 :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
성에 관여하여 수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견
과류, 우유, 닭고기 등이 있습니다.

5. 타우린 : 타우린은 신경 전달물질의 생성을 조절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생선, 닭고기, 쇠고
기, 두부 등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다른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과 연관될 
수 있으며, 만약 불면증이 지속되면 심각한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멜라토닌
이나 수면제등을 의지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한의원
에 가셔서 몸의 상태와 증상 등을 체크하시고 내 몸
에 맞춘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657-325-4000
naumacupuncture@gmail.com

있다. 국제학술포럼
(MDPI) 더욱이 산삼
의 항산화 및 대사 
조절 능력은 동물 
실험에서 다양한 
형태로 입증되어 왔
고, 인슐린 저항성 완화,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
방 수치 개선 등의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야생산삼은 
본초강목의 이상형에 가장 근접한 자원으로 평
가된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채취 허가를 거주 주
민에게만 국한하며, 외부 씨앗 반입이나 재식(
再植)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외부 개입이 없는 
완전 자생 산삼만이 채취 대상이 되므로, 유전
자적 순수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
다. 이는 본초강목이 이상적으로 언급한 ‘재배가 
아닌 자연 개체’에 가까운 조건이다.

NHS 내추럴헬스시스템은 이러한 노스캐롤
라이나 야생 천종산삼을 공식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 인증서를 보유한 산삼을 정
식 절차로 구매하며, 소비자에게 합법성과 신뢰
를 함께 제공한다.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 유통
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산삼 채취나 유통에 법적 규제가 있으
며, 불법 산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반드시 인증과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초강목의 기록과 현대 의학 연
구는 인삼·산삼의 효능이 단순한 전설
이 아님을 보여준다. 노스캐롤라이나 
산삼은 고대 기록이 지향한 ‘야생, 순수, 
효능’의 조건에 가장 근접한 자산이다. 
NHS는 이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공
급하며, 소비자와 함께 산삼 본연의 가
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 213-905-0439
 iswjo@yahoo.com

나음 한의원의 생로병사 NHS 건강 정보

고기연 

원장

불면증 <2> 본초강목이 전한 산삼의 효능

불면증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 및 몸의 허와 실을 
평가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원인을 분별하여 이
루어집니다. 치료는 침과 한약, 부항과 추나 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상태
와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환
은 결국 기와 혈액의 흐름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
서 척추의 건강과 기와 혈액의 순환이 잘 되도록 치
료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불면증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안
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
은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술
이나 음식을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
이나 반신욕,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으
로 해소하시길 추천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자기 한 시간 전부터는 운동
이나 샤워 등을 하지 마시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
워서 티비나 스마트 폰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야식
을 먹는 것도 밤에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잠
이 드는 것은 우리 몸의 내장기관들도 휴식을 취하
는 것인데, 야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
화시키느라 거의 모든 내장기관들이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개선하기 좋은 방법으로 규칙적
인 수면 시간대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침시간보다 기상시간 입니다. 기상시
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너무 피곤하여서 불
가피하게 낮잠을 자야 한다면 오후 한 시에서 세 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가량만 자도록 하십시오.  
불면증에 좋은 양생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추차 : 대추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먹는 음
식이지요. 그리고 대추가 혈액순환과 몸의 기운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

고대 의학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산삼의 
효능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초강목은 
산삼을 포함한 인삼 계열 약초가 폐를 윤택하게 
하고, 위장을 조화시키며, 갈증을 멎게 하고 정
기를 돋우고 중풍·신경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
다고 전한다. 또한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반복 복용할 경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는 고전적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들
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축
적된 전통 지식이다.

현대 의학은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왔
다. ‘Ginseng and health outcomes: an um-
brella review’라는 연구에서는 인삼이 피로 개
선, 신체 기능 향상, 대사 지표 개선, 항염증 지
표 조정 등에 유익하다는 다수의 메타분석 결
과를 종합 제시하고 있다. 진생 임상 연구 전반
을 검토한 체계적 분석에 따르면, 피로 감소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미국 야생 산삼(노스캐롤라이나 지역 포함)의 
효능도 일부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예
컨대 American ginseng (Panax quinquefoli-
us)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억력 개선 효
과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국립보건원
(PMC) 또한 대사 관련 연구에서는 3g의 산삼 뿌
리 추출물을 4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조절이 약 20% 개선되었다는 임상 데이터가 

스티븐 조

NHS GOLD R&D Inc
대표 뉴트리션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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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25-4000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진료 :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경력 : 중국 북경 중의약 대학 졸업
         중국 북경 동직문 병원 인턴, 레지던트 근무. 

보험 : 각종보험 취급. 

침과 부항요법, 추나요법, 괄사요법, 골타요법, 근육, 관절 교정으로 구조적
이상을 제거해서 만성통증 질환과 내과질환, 신경계 질환까지 치료합니다.

통증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건강한 삶

눈은 세상을 보는 창? 내 건강을 보여주는 창!
눈을 통해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 

일부 암까지 그 초기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처럼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
자, 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
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눈을 위협하는 안구 질환의 대부분
이 뚜렷한 자각 증상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나의 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흔한 
안구 질환들과, 그 증상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내장 (Cataracts)은 눈 속
의 렌즈 역할을 하는 투명한 수정체
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

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
상이 되면 전체 인구의 70% 가량이, 
70세 이상이 되면 90% 가량이 백내
장 증상을 경험하는 만큼 자연적 노
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외상이나 
약물, 자외선 노출, 흡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치 김이 서린 
안경을 끼고 있는 듯 시야가 전체적
으로 흐릿하거나 어둠 속에서 밝은 
전등이 유난히 번져보여 야간 운전
이 어려워지는 경우 백내장을 의심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백내장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까지 증상이 진행된 후에는 
수술을 통해서만 호전될 수 있기에,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꾸준
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          닥터건강칼럼

녹내장 (Glaucoma)은 눈에서 받
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이 손상되
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조용한 시력도둑’이라고도 불리는 
녹내장은 말기 전까지 주변 시야만 
흐릿해지고 중심 시야는 보존되어 
정면에 있는 것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른 자각이 어렵습니
다. 40세 이후부터 발병 위험이 급
격히 높아지지만, 스테로이드계 약
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외상을 통
해 안압이 상승하는 경우, 혹은 유전
적인 이유로 어린 아이나 젊은 층에
게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면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자주 부딪히거나 넘
어지고, 어두운 곳에서의 적응이 더
뎌지며, 발병 원인에 따라 눈 주위 
통증 및 두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 
(Diabetic Retinopathy)은 당뇨 합
병증 중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30년 
이상 당뇨를 앓은 환자들의 90%에
게서, 15년 전후로 앓은 환자들의 
60-70%에게서 발병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 눈의 망막 속 작은 혈관들이 손
상되어 피가 나거나 붓는 질환이며, 
실명의 원인 중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야에 
검은 점이나 날파리 같은 것들이 떠
다니거나 사물이 비뚤어져 보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흐릿한 시야
가 반복되는 경우 관련 검진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시력 저하가 동반되
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당뇨를 앓고 
있다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관련 검진을 꼭 받아
야 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안구 질환이 초
기에는 그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지
만 금방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때
문에 아프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병
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
리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웃케어클리닉을 포함
한 여러 병원들이VR안과 검진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빠르고 편리
하게 각종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인이라면 1-2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아보실 것
을 권고드립니다. 

정기 안과 검진을 받은 지 오래되
셨다면, 지금 바로 이웃케어클리닉
으로 전화주세요. 보험이 없으신 경
우 관련 사회 복지 혜택 신청 연계를 
통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문의:(213) 235-2800

김정수 

검안의 (Optomet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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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과 함께 하는          음악 다방

DJ 지미킴의 이 노래 한 곡

1위 Beatles  		  3억 4,650만장
 2위 Michael Jackson	 2억  550만장 
 3위 Pink Floyd 		 1억 9,370만장
 4위 Madonna 		  1억 8,850만장
 5위 Elvis Presley 	 1억 8,700만장
 6위 Elton John 		 1억 7,720만장

1973 Diana 장례식에서 부른 Candle in The Wind 3,300만
장 이 노래 빠지면 15위 급이지만 1억 4,420만장의 앨범 판매 
80여 개국에서 4,000번 공연을 하였다.
사실 Candle in The Wind은 Diana를 위하여 만든 노래가 

아니고 1962년 사망한 Sex 씸볼 이자 대중의 아이콘 Marilyn 
Monroe 추모곡으로 노래 시작이 Goodbye Norma Jean 여
기 Norma Jean은 Marilyn Monroe의 아명이다.
Elton John은 영국 Middlesex지역 Pinner 출신으로 Royal 

Academy of Music을 졸업한 수제로 역사상 2번째로 EGOT 
수상자 이었습니다. 
EGOT란 Emmy상 (TV) Gramy상(음악), Oscar상(영화)   

Tony상(뮤지캉) 2025 현재 수상자는 20명  알만한 사람 1st 
여자 배우 Helen Hayes, 1st 
흑인 여자 Whoopi Goldberg, 
Audrey Hepburn.

Goodbye, Norma Jeane
안녕, Norma Jeane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난 당신을 전혀 몰랐지만
You had the grace to hold yourself
당신은 자신을 붙잡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While those around you crawled
주변 사람들이 크롤링하는 동안
They crawled out of the woodwork
그들은 목공에서 기어 나왔다
And they whispered into your brain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두뇌에 속삭였습니다
They set you on the treadmill
그들은 디딜 방아에 당신을 설정
And they made you change your name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변경하게

Loneliness was tough
외로움은 힘들었다
The toughest role you ever played
가장 힘든 역할
Hollywood created a superstar
할리우드는 슈퍼 스타를 만들었습니다
And pain was the price you paid
고통은 네가 지불 한 대가였다
And even when you died
그리고 네가 죽었어도
Oh, the press still hounded you
아, 언론이 여전히 널 사냥 했어
All the papers had to say
모든 서류는
Was that Marilyn was found in the nude
마릴린은 누드에서 발견되었다

Goodbye, Norma Jeane
안녕, Norma Jeane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난 당신을 전혀 몰랐지만
You had the grace to hold yourself
당신은 자신을 붙잡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While those around you crawled
주변 사람들이 크롤링하는 동안
Goodbye, Norma Jeane
안녕, Norma Jeane
From the young man in the 22nd row
22 번 줄 청년에서
Who sees you as something more than sexual
누가 당신을 성적인 것 이상으로 보십니까?
More than just our Marilyn Monroe
​ 마릴린 먼로 이상의 것

♪ Candle In The Wind
Song by Elton John

Jimmy Kim 은 매주 수요일 라디오서울 인기프로 “탱
자의 차차차 ” (오후 1시~3시 방송)에 고정 게스트로 출
연하여 여행, 잡다한 사는 얘기 그리고, ‘이 노래 한곡’에 
소개된 곡을 소개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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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헬스 플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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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가이드 이준학의 개봉작 리포트

우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
고 있다.

결국 <One Battle After Another>
는 ‘전쟁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영화’
다. 싸움은 형태를 바꾸어 시대마다 
반복된다. 누군가는 이념을 위해 싸
우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
기 위해 싸운다.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이 남긴 흔적,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
기다. 영화는 말한다. “진짜 전투는 끝
나지 않는다.”

CGV Buena Park의 스크린에서 이 
이야기를 한글 자막으로 만나는 것
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공감’을 경험하
는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 CGV LA의 
불빛이 다시 켜져, LA의 한복판에서
도 다시 한국어로 세계의 영화를 만
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우
리 시대의 또 다른 ‘One Battle’일지
도 모른다.

가을의 문턱에서, CGV Buena Park
에서 한글 자막이 있는 개봉 영화 
<One Battle After Another>는 제목 
그대로 ‘끊임없는 싸움’의 세계를 보
여준다. 그러나 이 작품이 전하는 싸
움은 단지 전장의 총성과 피의 흔적
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시대의 모순과 맞서 싸
우는 한 인간의 고독한 여정이기도 하
다. 우리는 이 영화 속에서 다시 한 번,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One Battle After Another>는 제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재구성
된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희
생과 용기를 교차시키는 드라마다. 감
독은 전쟁의 잔혹함을 다큐멘터리처
럼 냉철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속
에 살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
을 맞춘다. 전선의 한가운데서 총을 
든 병사뿐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일
상을 이어가는 민간인들의 숨결까지
도 세밀하게 담아낸다. 그 섬세한 카
메라 워킹은 관객을 마치 먼지와 연기
가 가득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데려가
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를 
품게 만든다.

이 영화의 백미는 ‘승리의 이면’을 
다루는 방식이다. 전쟁은 언제나 승
자와 패자를 나누지만, 감독은 그 경
계를 무너뜨린다. 그는 전쟁에서의 ‘승
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다. 피로 
얼룩진 땅 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승자인가? 전쟁이 끝

난 후에도 마음속 전투는 끝나지 않
는다. 인간의 양심, 상처, 죄책감이 또 
다른 싸움의 형태로 남는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던
지는 한 마디, “전쟁은 끝났지만 싸움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대사는 관
객의 가슴 깊숙이 남는다.

CGV Buena Park에서 이 영화를 
한글 자막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은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국 관객이 
세계의 이야기와 인간의 감정을 온전
히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의 다
리’이기 때문이다. Buena Park CGV
는 오랜 시간 동안 LA와 오렌지카운
티의 한인 영화 애호가들에게 소중한 
공간이었다. 영화 속 대사 한 줄, 배우
의 숨결 하나하나를 한국어로 느끼며 
감정선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특히, CGV LA의 문이 닫힌 이후, 많
은 이들이 한글 자막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Buena Park의 CGV가 그 명맥을 이
어가고 있지만, 한때 LA 중심부에서 
문화의 심장처럼 뛰던 그 극장의 불
빛이 다시 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크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들에게 극장은 단순히 ‘상영관’이 아
니라, 세상과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
을 나누는 ‘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
이다. 언젠가 CGV LA가 다시 문을 열
고, 또다시 LA 한복판에서 한국 자막
으로 영화를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One Battle After Another>의 연

출은 전쟁을 그리면서도, 전쟁 자체보
다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처
음에는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였던 주
인공이, 전우의 죽음과 민간인의 희생
을 목도하면서 점차 인간으로서의 책
임과 양심을 깨닫는 과정은 이 영화
의 핵심이다. 그가 끝내 포기하지 않
는 것은 승리도, 명예도 아닌 ‘인간다
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는 단
순한 전쟁 영화의 경계를 넘어선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인상적이다. 특
히 주연 배우의 절제된 감정 표현은 
영화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눈물 한 방울 없이도, 절망과 후회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의 얼굴은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의 깊이를 대변한
다. 여기에 감각적인 사운드 디자인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을 몰입시키는 힘을 더한다. 폭발
음 하나, 총성 하나에도 리듬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진다.

이 영화를 본 후, 극장을 나서는 순
간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다. 화면이 꺼지고 불이 켜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것은 
영화가 우리 안의 ‘인간’과 싸우게 만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시대
의 부조리 앞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을까. 부당한 권력, 침묵의 
압박, 그리고 자신 안의 두려움과 싸

“끝나지 않는 전투, 계속되는 인간의 이야기”

〈One Battle After Another〉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콘텐츠 프로듀서

이준학

1. …을 내쫓다    2. …을 퇴거시키다    3. 축출하다 

4. 몰수하다        5. 빼앗다                   6.몰아내다   

Few women lawmakers elected in Syria’s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since ousting of Bashar al-Assad
“바샤르 알 아사드 축출한 이후 치러진 시리아의 첫 총선에서 여성 의원은
소수만 당선됐다”
All while forwarding your optimal goal of ousting your prey.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먹잇감을 몰아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She also claimed the kingdom for herself, ousting her own daughters.
그녀는 왕국을 자신을 위해 차지했고, 자신의 딸들까지 몰아냈다.

Oust
[aust] 

외워두면 좋은 오늘의 영어 단어

외식을 하러 한인타운 고기 구이 전문식당에 가보면 상추, 풋고추, 깻잎 등을 
주는 식당들이 많다.
고기쌈밥 메뉴가 있는 식당이면 거의 빼 놓지 않고 내 놓는 야채 중에 하나다.
민들레 잎은 입에 쓴 채소도 아니면서 몸에도 좋고 씹는 식감도 좋아 고기 싸
먹는 채소로 선호한다.

•간 기능 강화 -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준다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 민들레 잎은 혈관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뇨작용 - 체내에 불필요한 찌꺼기와 잔여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에 얼굴 소변 배출에 도움을 주며 몸이나 얼굴 붓기 빼는 데에 도움을 준
다.

민들레 잎

내몸에 좋은 꿀Tip



1128 S. Serrano Ave. Suite 201, LA, CA 90006

(213) 483-9921 (213) 483-3606

전미주에서 보는 시사, 경제, 명칼럼-H매거진

LA점:213.384.1OO1/OC점:714.530.1OO1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 검안의 -

미셸 김
‘마지막’재융자 기회!

집 융자는 저희가 제일 잘 합니다!

CENTRAL FINANCIAL GROUP INC

매거진

특별기획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우수업체

T. 213-52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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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N. New Hampshire Ave. LA. CA 90027
☎ (323)663-7700

GA JU LUCKY SIGN
가주럭키간판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간판을 약속합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무료 상담 문의
213-380-0777

NMLS #3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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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물) 수리에 관한 모든 것!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합니다"
플러밍•타일•마루•전기•페인트 

(213)909-6478

핸디 박
무료견적

수리 및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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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데스크

‘명장’ 과르디올라 감독, EPL 단일팀 통산 250승 대기록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페프 과르디올라 감
독이 단일팀 통산 250승이라는 대기록을 작
성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6일(한국 시
간) 브렌트퍼드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 

유럽 무대 누비는 코리안 리거들, 

시원한 득점포로 ‘추석 선물’

‘새벽 5시 입국’ 손흥민, 

인천공항에 모인 팬들에 ‘깜짝’

여성의 성 건강은 남성의 성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성관계에서 불편하거나 

성욕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요로 관련 질환일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여성의 성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중에 가장 흔한 증세다.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 관련 문제를 겪는다고 밝혀졌는데 호르

몬 변화부터 감염까지 예고 없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여성은 성적 흥

분이 잘 안 되고 또 다른 여성은 통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과 대응이 중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섹스는 친밀한 행

위일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운동 효과로 혈압 완

화, 스트레스 감소, 숙면 증진 등의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남성이나 여성은 심장마비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나 성생활의 변화는 몸 전체 건강과 연

결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 호에는 여성의 성과 관련된 증상들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그녀의 성(性) <1> 

볼 빨개지는 이야기 화장실에서 읽으면 더 재밌는
아재아재 개그

* 태양이 크다를 2글자로 하면? 

- 해커

* 외국인 친구‘던’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할 때 하는 말? 

- 마이클 조 던

*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 이승기(이승 기입니다아!)

* 먹으면 바로 취하는 빵은?

- 카스텔라 (맥주 카스와 테라)

* 의사 선생님을 6글자로 하면?

- 병아리 감별사 (병앓이 감별사)

* 탐정이 즐겨 입는 옷은?  

- 추리닝

* 임금님의 성은?

- 납 (임금님 납씨요 하니까)

* 저기압일때 가면 좋은 곳? 

- 고기압(고기 앞)

* 무를 먹은 사람?

- 무 食한 사람

* 국밥집이 망한 이유?

- 말아 먹어서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FC
의 손흥민이 10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두 
달 만에 귀국했다. 그는 새벽 시간에도 공항
에 모인 팬들에 놀라기도 했다. 손흥민은 7
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
다. 지난 8월 5일 미국 LA로 출국해 LAFC 입
단 가능성을 높였던 손흥민은 이틀 만에 공
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그로부
터 두 달 만에 돌아왔다. 당시만 해도 잉글랜

승리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령탑 부임 이후 
349경기 만에 250번째 승리를 달성했다. 브렌
트퍼드전 종료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EPL 역
사의 한 부분으로 남게 돼서 매우 기쁘다. 이
제 250승 이상을 향해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유럽에서 활약 중인 한국 축구 선수들이 추
석 연휴를 맞은 고국 팬들에게 시원한 득점포
를 선물했다.'제2의 손흥민'으로 불리는 양민혁(
포츠머스)은 5일(한국시간) 영국 포츠머스 프래
턴 파크에서 끝난 2025~26시즌 잉글랜드 챔피
언십(2부리그) 미들즈브러전에서 전반 23분 결
승골을 터트려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
르)도 시즌 마수걸이 골을 기록했다. 그는 튀
르키예 앙카라 에르야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시즌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겐칠레르
빌리이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해 후반 24분 득
점포를 가동했다.

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그 다음 
행선지로 LAFC 이적 소문이 파다하던 때였
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새벽 시간에도 손흥
민을 기다리는 팬들로 북적였다. 입국장 양
쪽으로 질서있게 줄을 선 팬들은 손흥민에
게 "흥민이 형!"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 
등 손흥민의 입국을 환영했다. 손흥민은 입
국장에 들어서며 많은 팬들에 놀라면서도 
활짝 웃으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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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서점 LA점

송명국이사

알라딘 서점의 동네책방

제시하는 실험 정신’을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김현문학패를 
동시에 보유한 그는 이른바 문단과 
대중 양쪽에서 열렬하고 공고한 지
지를 받는 독특한 위치에 자리한 작
가라 할 수 있다.

그런 그의 장편소설 <절창>은 누
구보다 드넓은 문학적 영토를 지닌 
구병모의 그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라도 만족시킬 작품이라 할 만
하다. 제목인 ‘절창切創’은 ‘베인 상
처’라는 뜻으로, 상처에 접촉하는 것
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언어로 쉽사리 
정의 내릴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이야
기이기도 한 이 소설은 오독을 전제
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타인이라
는 영원한 텍스트를 독해하고자 하
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
간다.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보육
원에서 자란 한 소녀. 그녀는 어느 
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인의 상처에 손
을 대면 그의 생각을 말 그대로 ‘읽
을’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어린 시절 

절 창 

더이상의 수식이 필요치 않은 작
가, 그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구병모의 장편소설 <절창>이 문학
동네에서 출간되었다. 장편소설 <파
과>로 단단한 서사 장악력을, <네 이
웃의 식탁>으로 시대를 감지하는 예
리한 시선을, <상아의 문으로>로 심
원한 문학적 상상력을, 소설집 <단 
하나의 문장>과 <있을 법한 모든 것
>으로 한계 없는 사유의 스펙트럼을 
증명해온 구병모.

전 세계 십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
고 뉴욕타임스 선정 ‘주목할 만한 책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영화화되어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
셀러와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사고로 다친 친구의 출혈을 멈추기 
위해 상처를 손바닥으로 눌렀을 때 
자신의 머릿속으로 쏟아져들어오는 
언어의 홍수를 통해 그러한 능력을 
어렴풋이 자각하지만 그것을 이용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성장한다. 

한편 우연히 그녀의 능력을 알게 
된 사업가 문오언은 그 능력을 어디
에 활용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
고 있는 인물이다. 오언은 보육원을 
나온 뒤 고단한 삶을 이어가다 도움
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그녀
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옷
과 새로운 삶을 준다. 그리고 세상으
로부터 그녀를 숨길 거대한 저택을 
짓는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고, 다
른 이들에게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
지 않으면서도 그녀 평생의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호의와 배
려를 보여주는 그에게 미묘한 감정
을 갖게 된다. 

그가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짓
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가 그녀에
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준 ‘그 일’ 이
후 그녀는 그에 대한 마음을 닫아걸
고, 오언은 자신을 고스란히 이해시

절창 

구병모(지은이) | 문학동네

키기 위해 그녀가 ‘능력’으로 자신을 
읽어주길 바라지만 그녀는 강렬한 
증오를 담아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어버릴 때까
지, 필요하다면 세상 모든 인간을 읽
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만은 절
대로 안 읽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등장한 입주 독서 교사. 이 이야기의 
화자이기도 한 그녀는 특별한 능력
을 지닌 ‘아가씨’와 그녀를 자신의 ‘
지극한 질문’으로 여기는 오언의 관
계를 의구심과 호기심을 품은 채 지
켜본다.

접촉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여자,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자신을 읽히
고자 하는 남자. 미스터리 혹은 기이
한 로맨스의 외피를 두른 <절창>의 
이야기를 홀린 듯 따라가다보면, 이
것이 결국 ‘읽기’라는 행위에 대한 이
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타인이
라는 텍스트를 읽는 일은 인간이 태
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행하는 일
일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필연적
으로 왜곡을 발생시킨다.

오독을 전제하지 않고는 결코 타인
을 읽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읽기의 

본질적 아이러니라면 혹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누군
가가 그러한 읽기의 장벽을 무화無
化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 어떤 오해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절창>은 독자에
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하
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온전
히 읽어내고자 하는 마음, 상대에게 
어떠한 왜곡도 없이 읽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부
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소
설을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 
말해볼 수도 있으리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 ‘나’인 독
서 교사의 진술과 시점에 의지해서
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이다. 그것은 이 이야기조차 필연적
인 왜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
일 것이다. 일례로 화자는 ‘아가씨’가 
오언에게 찾아가기 전까지 처해 있
던 상황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한
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그들
에게 어울립니까?” 결국 우리는 그
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소설에 ‘왜
곡을 포함해 읽기’라는 또하나의 겹
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
면 이야기의 숙명이라고, 작가는 말
하는 듯하다.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며, 이제 나
는 상처를 원경으로 삼지 않은 사랑
이라는 걸 더는 알지 못하게 되었
다. 상처는 필연이고 용서는 선택이
지만, 어쩌면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
봄으로 인해,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 
상처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대
상이, 세상에는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344쪽).

언어로 쉽사리 정의 내릴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 
이 소설은 오독을 전제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타인이라는 
영원한 텍스트를 독해하고자 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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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돼 성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고 고
유층도 얇아져요. 그래서 성대에 틈
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진동하지 못
해 쉰 목소리가 나거나, 고음을 내기 
힘들어집니다.”

- 노화에 따른 쉰 목소리와 노인성 
발성장애는 다릅니까.

“노화에 따른 쉰 목소리는 자연스
러운 현상이에요. 성대 근육도 노화
하니까요. 다만 이런 불편함이 생활
에 지장을 미칠 정도면 노인성 발성
장애로 진단합니다. 통상 남성 발병
률이 여성보다 1.5~2배 더 높아요. 
호르몬과 관련 있습니다. 남성은 나
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대 근육도 위축
돼요.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
트로겐 호르몬이 줄고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비율은 높아
지기 때문에 성대 근육이 두꺼워져 
목소리가 걸걸해지는 양상을 보입
니다.”

- 쉰 목소리가 다른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까.

“성대암이나 성대폴립이 있어도 
쉰 목소리가 날 수 있어요. 성대폴립
은 성대에 발생하는 혹으로, 과도한 
발성 때문에 성대 점막이 손상돼 생
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가수들이 많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로 노인
성 발성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급
증하고 있어요. 이전처럼 쉰 목소리
를 노화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
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17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 부천
병원에서 만난 이승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장)
는 “65세 이상 10명 중 1, 2명은 노
인성 발성장애가 있고,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
게 말했다. 노인성 발성장애를 방치
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뿐 아니
라 우울감, 사회적 고립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성대에 
물혹이나 암이 있어도 쉰 목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나이가 들면 왜 목소리가 쉬는 
겁니까.

“성대는 발성할 때 성대가 얼마나 
세게 닫히는지를 결정하는 근육, 근
육을 감싸는 얇은 점막층, 점막 아래
에서 성대 진동을 부드럽게 하는 고
유층으로 이뤄져 있어요. 성대 점막
과 고유층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
들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위

이 앓는 성대결절, 역류성 후두염으
로도 쉰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하지
만 목소리가 쉰 것만으로는 어떤 질
환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 쉰 목소리가 계속되면 검사를 받
아봐야겠습니다.

“쉰 목소리가 노인성 발성장애 때
문인지, 성대결절, 성대폴립, 성대마
비, 초기 성대암 같은 질환 때문인지
는 음성만 듣고 구별하기 어려운 만
큼 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
습니다. 보통 성대가 부어서 쉰 목소
리가 나는 경우 통상 2주 안에 붓기
가 빠지면서 목소리가 정상으로 되

돌아오거든요. 쉰 목소리가 2주 이
상 계속된다면 비정상적이라고 보
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노인성 발성장애는 어떻게 치료
합니까.

“우선은 성대 재활치료를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발성 효율을 
높이는 빨대 훈련법이에요. 직경이 
좁은 빨대를 물이 담긴 컵에 꽂은 
후 빨대를 입에 물고 ‘우~’ 소리를 길
게 내는 겁니다. 빨대를 물고 발성하
면 공기가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성
도에 압력이 높아지고, 이 압력이 성
대를 보조해 안정적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빨대를 통해 공기
를 내뱉으면서 발성해 성대에 걸리
는 부담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발
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 재활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어떻
게 합니까.

“미국에선 갑상성형술을 합니다. 
목 옆을 절개한 다음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삽입해 성대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성대 사
이의 틈을 줄이는 수술이에요. 하지
만 환자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내
에선 성대주입술을 주로 해요.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를 성대 양쪽에 주
사하는 방법입니다. 성대 점막 안에 
있는 섬유아세포는 상처 회복과 염
증 조절 역할을 하는데, 성장인자가 
주입돼 섬유아세포 수가 늘면 성대 
근육과 고유층이 재생되기 때문에 

쉰 목소리를 내는 성대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어요. 필요하면 반복적으
로 주입술을 합니다.”

- 평소 성대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방법은 물
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1.5~2리터
(L) 이상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수분
이 체내에 흡수돼 혈액을 타고 폐로 
전달되면, 호흡할 때 폐에서 내뱉는 
공기에 습기가 더해져요. 가습기를 
쓴 것처럼 성대를 촉촉하게 적셔주
는 거죠. 성대는 발성 과정에서 공기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떨리며 진
동하는데, 표면이 건조하면 마찰이 
심해져 상처가 생기거나 충격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수분
이 공급되면 성대가 부드럽게 움직
여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성대 건강을 위해 어떤 걸 주의
해야 합니까.

“건조하고 먼지 많은 곳을 피해야 
하며, 켁켁 거리는 헛기침도 자제하
는 게 좋아요. 목에 이물감이 있거
나 가래 낀 느낌이 있을 때 헛기침하
면서 강제로 뱉어내려 하는데, 건조
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성
대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에서 헛기
침을 하면 성대 점막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큰 목소리로 
말하지 말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태섭 기자>

성대근육 노화로 목소리 쉬는 증상
고령화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생활에 지장 주면 노인성 발성장애
쉰 목소리 2주 이상 되면 내시경을

HEALTH

나이 들면서 점점 쉬는 목소리…성대에 이상이 생긴 걸까

▲ 17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이승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노인성 음성장애가 생긴 성대의 모양을 컴퓨터 모
니터로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공



가족들을 겨냥한 스펙트럼 번들 플랜!
1GB Blazing Fast 인터넷을 월 $40에 공짜 라우터!

Unlimited Plus Mobile을 월 $30에

해외에서 공짜로 로밍

• Up to $2500까지 위약금 보상

• 세금 프리 요금제 그 어디에도 없다

• 한국에 전화하는 비용 - 분당 3센트!

• 가장 빠른 버라이즌 네트워크

웰컴 통신은 코리아타운의 6가 선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15년의 버라이즌과 5년의 AT&T경력의 오너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황이지만 늘 오르는 전화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절감 
하고 싶다면 번들로 많이 세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내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제와 
언락폰들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외에서도 자유자재로 
로밍 사용이 가능하도록 스펙트럼에서 9월 17일부터 실행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AT&T/T-Mobile/Verizon 요금제에서 
괴롭다면, 약정기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 속히 
매장으로 달려와 상담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스펙트럼의  Aggressive한 보상 정책과 프로모션 번들 
플랜을 스페셜 기간이 끝나기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WELLCOMM 웰컴

AUTHORIZED RETAILER

상담문의 : (213) 808-7770

34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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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콤 이광진의  35년 공연이야기

이광진

- 문화기획사 에이콤 대표

(한인사회에서 120 여 편의 무대공연

을 기획/제작한 공연 프로듀서) 

- 전‘가주예술인연합회’사무국장

- 전 극단‘공간’대표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미주홍보대사

- 글로브극장(대학로) 운영이사

- 저서 : 사막에서 연극을 만나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고국을 방
문하였던 미주 동포들이 자주 찾았
던 추억의 명소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리 라이브 카
페촌이다. 서울에서 한강 변을 거슬

러 올라가다가 올림픽대로가 끝나
고 하남시 방면으로 접어들면 강변
의 금빛 모래, 은빛 모래가 아름답다
하여 ‘미사리’로 이름 붙여진 강변 
마을이다. 이곳에 88 올림픽을 앞두
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세워지고 

한강 변에 야영하기 좋은 캠핑장이 
생기면서 일약 유명해진 곳이다. 지
금은 흔적조차 희미해진 추억의 장
소가 되었지만, 전성기 시절 매일 밤 
도로가 꽉 막힐 정도로 인파들이 몰

려들었고 카페들은 불야성을 이루
며 라이브를 들었던 70,80 문화 특구
였다.

당시 미주 공연에 초청할 가수 섭
외를 위해 서울 방문이 잦았던 나는 
기획사 사무실이 아닌 미사리 카페

에서 출연하는 가수들을 만나곤 하
였는데 실력파 뮤지션들의 언플러
그드 무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서 만족스러웠다. 또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엘에이 지인들과의 시

간도 또 다른 기쁨이었다.
그때 인연을 맺고 엘에이에서 공연

을 가졌던 가수들은 이태원, 하남석, 
장계현, 이동원, 이광조, 유익종, 이주
호, 강인원, 박강성, 최성수, 변진섭, 
임지훈, 채은옥, 김세화 등이였다.  특
히 유익종은 그 당시 
미사리에서 최고의 
가수로 인기를 누리
던 시절이었고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쳤던 
박강성은 이곳에서 
점차 이름이 알려지
면서 미사리의 황제
로 등극하며 미사리 
스타에서 전국구 스
타가 되었다.

미사리에 라이브 카페가 처음 생
긴 곳은 1990년대 중반, 전원 카페 
형태의 ‘전인권클럽’과 ‘록시’를 시작
으로 전성기인 2000년대 초, 중반
에는 70-80개가 넘는 카페들이 우
후죽순 생기면서 업소 간에 스타 가
수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져 30
일 출연료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업소도 생겼고 피크 타임 때
는 3, 4만원 받는 커피도 등장했다. 

천정부지로 높아진 출연료가 결국 
미사리의 문제점으로 현실화 되면
서 가격에 부담을 느낀 고

객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
작했고 업소 간의 과대경쟁이 쇠퇴
의 원인이 되어 중년들의 추억의 장
소로 빛났던 미사리는 아쉽게도 15
년을 지키지 못하였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미사리가 새
로운 변신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최
근 하남시 문화재단은 미사리 카페
촌 부활을 위해 70.80을 대표하는 
포크 가수들과 대담회를 여는 등 여
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였다고 한
다. 포크 가수들의 꿈인 통기타 전용 

미사리 카페촌, 부활의 노래

공연장 건립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
는데 반가운 일이다. 과연, 미사리는 
화려했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중년들의 청춘과 
낭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모두
가 떠난 미사 강변에서 아직도 미사
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DOME 
676’ , ‘윤시내의 열애’ , ‘카페 쉘부르’
를 생각하며 지난날을 추억해 본다.                           

acom0030@gmail.com

▲ 카페 '윤시내의 열애 ▲ 카페 '이종환의 쉘부르'

▲ 카페 '송창식의 록시' ▲ 카페 '로마'

가족들을 겨냥한 스펙트럼 번들 플랜!
1GB Blazing Fast 인터넷을 월 $40에 공짜 라우터!

Unlimited Plus Mobile을 월 $30에

해외에서 공짜로 로밍

• Up to $2500까지 위약금 보상

• 세금 프리 요금제 그 어디에도 없다

• 한국에 전화하는 비용 - 분당 3센트!

• 가장 빠른 버라이즌 네트워크

웰컴 통신은 코리아타운의 6가 선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15년의 버라이즌과 5년의 AT&T경력의 오너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황이지만 늘 오르는 전화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절감 
하고 싶다면 번들로 많이 세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내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제와 
언락폰들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외에서도 자유자재로 
로밍 사용이 가능하도록 스펙트럼에서 9월 17일부터 실행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AT&T/T-Mobile/Verizon 요금제에서 
괴롭다면, 약정기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 속히 
매장으로 달려와 상담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스펙트럼의  Aggressive한 보상 정책과 프로모션 번들 
플랜을 스페셜 기간이 끝나기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WELLCOMM 웰컴

AUTHORIZED RETAILER

상담문의 : (213) 808-7770

34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그때는 무슨 일이? WHEN  IT  WAS 1982
10월 1일 : 마빈 게이가 싱글 
'Sexual healing 성적 치유'가 수
록된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 '미드
나잇 러브'를 발매합니다.

10월 3일 : 중견수 Robin 
Yount 로빈 얀트가 메모리얼 스
타디움에서 밀워키가 볼티모어를 
10-2로 꺾고 브루어스의 유일한 
AL 동부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
며 홈런 2방을 기록했습니다.

10월 4일 : 서독 의회, 헬무트 
콜을 새 총리로 공식 확정.

10월 5일 : 중국, 중화인민공화
국 롭노르에서 핵실험 실시.

10월 7일 : 뉴욕 브로드웨이의 
윈터 가든 극장에서 개막하는 뮤
지컬 '캣츠'는 토니상 7회, 그래미
상 1회 수상으로 약 18년간 공연
됩니다.

10월 8일 : 폴란드, 연대 및 모
든 노동조합 금지.

10월 9일 : 로마 유대교 회당 공
격으로 1명 사망.

10월 10일 : 에르난 실레스 주
아조가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취
임했습니다.

10월 21일 : 전 미국 영부인 베
스 트루먼을 위한 비공개 장례식
이 열렸습니다.

10월 24일 : 에스테피 그라프, 
첫 프로 테니스 경기 출전.

10월 26일 : 미국의 예산 적자
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첫 
해인 1982 회계연도에 1,0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월 27일 : 중국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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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STAR 이야기

대타 홈런…이채민 “죽기 살기로 했죠”
tvN 종방극 '폭군의 셰프' 대타 카

드는 제대로 적중했다. 당초 박성
훈(40)이 '이헌' 역에 캐스팅됐지만, 
SNS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패
러디 음란물 포스터를 올려 물러났
다. 이채민(25)이 촬영 열흘 전 투입,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마치 야
구에서 9회 말 대타 역전 홈런을 치
듯 판을 뒤집었다. 첫 주연작으로 넷
플릭스 세계 1위를 찍었고, 마지막 12
회 시청률 17.1%(닐슨코리아 전국 유
료가구 기준)로 막을 내렸다. 이전보
다 안정적인 연기력이 눈에 띄었고, 
그룹 '소녀시대' 임윤아(35)와 로맨스 
케미스트리도 돋보였다.

"연기력 늘었다고요? 중
간에 들어가다 보니 시
간이 촉박해 더 열심히, 
주어진 시간 내 작품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
해 노력했어요. 주변 도
움도 많이 받았죠. 선배, 
감독, 작가님이 코멘트를 
해줬고, 촬영장에서 스태프
들도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서 결과

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 항상 노
력은 했거든요. 4년 전부터 발성 학
원을 다녔는데, 이번에 좋은 반응이 
많아서 뿌듯했죠. 운명이라고 느끼
기 보다 부담감이 가장 컸어요. '갑자
기 나에게 왜 이런 자리가 마련됐지'
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 작품을 위해 
불사르겠다는 마음으로 했죠."

이 드라마는 스타 요리사 '연지영'(
임윤아)이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최
악의 폭군이자 최고의 미식가 왕 이
헌을 만나 요리 능력을 펼치는 이야
기다.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
남기'가 원작이며, 여러 작가가 함께 

썼다. 당초 합작(Hap-
Jak)으로 표기했

다가, fGRD로 
바꿨는데 제작
사 필름그리다 
약자다. '밤에 
피는 꽃'(2024) 
장태유 PD가 

연출했다.
제작 발표 회에

서 장 PD는 이채민 
캐스팅 관련 

"120% 만족한다"고 했는데, "감독님
이 어느 순간부터  '너가 하고 싶은대
로 하라'고 했다. 그때 나도 '이제 뭔
가 좀 이헌처럼 보이기 시작한 건가' 
싶더라. 자신감이 생겨서 조금 더 자
유롭게 하려고 했다. 초반엔 캐릭터
를 잡기 위해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
했는데, 중반부부터 감독님 조언을 
듣고 자신감있게 뿜어내려고 했다"
고 돌아봤다.

무엇보다 '이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지금까지 
맡은 역 중 아픔이 깊고 에너지도 많
이 쓰고 서사도 있다 보니 '단기간에 
표현할 수 있을까' 싶더라"면서 "거의 
죽기 살기로 했다. 매일 극본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구하고 '어떻
게 하면 비열해 보일까' '폭군이지만 

사랑스러워 보일까' 고민했
다. 폭군이지만 따뜻한 면

이 있고 맛있는 음식만 
보면 좋아하고 아이

처럼 순수해 다
양한 모습을 

표 현 하 기 
위해 노력
했다"고 설
명했다.
"나로부터 

출발했다. 친한 
분들과 있을 때 '광기 어리다
고'까지 하기 그렇지만, '눈을 
어떻게 뜨냐에 딸라 달라 보
인다'고 하더라. 나에게도 
사나워 보이면서 천진난
만한 모습이 분명히 존
재한다고 생각했다. 나
를 믿으려고 했다"며 "
매일 승마, 서예를 배
웠다. 촬영 초반까지 
캐릭터를 잡을 수 있
도록 감독, 선배들
과 그룹 리딩을 했

다. 승마는 처음 해봤지
만, 원래 운동을 좋아해 금방 습득

했다. 막바지 돼서 대역 없이 잘 타게 
돼 아쉬웠지만, 잘 나와서 뿌듯하다"

고 했다.
특히 지영 음식을 먹고 맛을 표현

하는 장면이 어려웠을 터다. 병맛 컴
퓨터그래픽(CG)과 만화적인 요소를 
녹여 실소가 터지게 했다. "혼자 부끄
러울 때도 많았는데, 막상 나온 장면
을 보니 재밌더라. '부끄러움을 감내
하면서 하길 잘했다' 싶었다. 드라마
에서 중요한 컷"이라며 "음식이 주된 
내용이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애니메이션, 먹방 영상 등 여러 자료
를 보고 따라했다. '어떻게 먹어야 보
기 불편하지 않게 먹을까' 고민했다. 
아무래도 고기를 좋아해 지영이 만
들어준 비프 부르기뇽이 가장 맛있
었다"고 귀띔했다.

"가장 현타 오면서 만족한 장면이 
겹쳐요. 사슴 혀를 먹고 갑자기 갈대 

밭에 갔을 때 현장에서 반응이 뜨거
웠죠. 가장 이현 같고 광기 어린 느낌
이었어요. 망가지는 장면을 찍을 때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내가 망가
지는 모습까지 좋아해주겠지? 좋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죠. 극본에
는 짧게 한 두 줄 표현돼 있는데, 직
접 먹으면서 느낀 점을 최대한 표현
하려고 했어요. 어떤 공간인지 명확
하지 않고 '봉황이 올라올 것 같다' '
뒤에 완두콩이 터질 거다' 등의 힌트
를 줬죠. 여러 아이디어를 내며 표현
했는데 뒤로 갈수록 고갈 돼 김형묵 
선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열살 연상 윤아와 로맨스도 이질감
없이 소화했다. 원작보다 판타지 로
맨스를 가미, 시청자 호응을 이끌었
다. "윤아 선배와 연기할 때는 어려움
을 겪지 않았다"면서 "로맨스 할 때 
선배 역할이 컸다. 연상 상대역은 처
음이었는데, 걱정한 부분을 좋게 봐
줘서 다행이다. 그만큼 호흡이 잘 맞
아서 상쇄된 게 아닌가 싶다. 편하게 
누나라고 부르고, 선배는 '채민아, 가
끔씩 이헌이라고 해줬다"며 고마워
했다.

결말은 호불호가 갈렸다. 마지막회
에서 지영과 이헌은 위기를 딛고 현
대에서 재회해 사랑을 이어갔는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회피엔딩'이라
는 혹평이 많았다. 이헌이 어떻게 현
대로 왔는지 보여주지 않았는데 "사
랑의 힘"이라고 짚었다. "사실 극본을 
읽고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설득이 
됐다. 지영이 도와준 게 아닐까 싶다"
면서 "이헌이 뭐하고 살지도 고민해
봤다. 마지막 에필로그에 지영이에게 
비빔밥을 해주지 않았느냐. 지영에게 
배워서 보조 요리사로 일하면 어떨
까 싶다"며 웃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
다. 이채민은 2021년 드라마 '하이클
래스'로 데뷔, 5년 차에 잡은 기회를 
어떻게 살려갈까. "폭군의 셰프는 큰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이 됐다"며 "'내
가 하는 연기가 남들에게 이렇게 보
일 수도 있구나' 싶더라. 시각이 열
렸고, 앞으로 연기 깊이를 더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나
를 잃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변조는 주겠지만, 저 자신 자체
는 크게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 좋은 
배우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어야 보
는 분들도 좋은 영향을 받고 저를 바
라봐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더 노력
할 겁니다. 살아가면서 예전의 제가 
아닌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데, 부모
님도 항상 '겸손하고 변하지 말라'고 
하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tvN '폭군의 셰프' 촬영 열흘 전 투입
첫 주연작 넷플릭스 세계 1위•시청률 17%
"연기력 늘었다고? 4년 전부터 발성학원"
"부끄러움 감내 맛 표현…먹방영상 참고"
열살연상 윤아와 로맨스 이질감없이 소화
준비된 자에게 기회 "초심 잃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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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
루어질지니'(극본 김은숙)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핫픽         HOT PICTURE

확신의 ‘고양이상’확신의 ‘고양이상’

영원한 첫사랑영원한 첫사랑

그룹 이즈나(izna) 방지민이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가진 두 번째 미니 
앨범 'Not Just Pretty(낫 저스트 프리티)' 발매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Mamma
Mia(맘마미아)’를 선보이고 있다.

있지 유나가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진행된 어그(UGG)의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트레이 키즈 현진이 해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라노로 출국하고 있다.

저 예쁘죠?저 예쁘죠?

화보 그 자체화보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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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있는 인생 2막! (혹은…3막?)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하고 열정적인 
음악 세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첼리스트 
Hauser의 음악세계와 그의 신보 [Cinema]에 관하여...

박기한 

음악칼럼니스트

수십 년에 걸친 영화 역사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멜로디들을 선별하여, 

첼로와 오케스트라로로 재해석한 새엘범 [cinema]

악 등 크로스오버적인 곡들을 많이 
연주했지만 공연의 절반 이상을 U2, 
Nirvana같은 록음악들을 연주했고, 
심지어는 AC/DC나 Iron Maiden같
은 헤비메탈 음악들도 자주 연주하
며 젊은 관객들 위주의 청중들을 열
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매
우 세련된 무대 매너와 열정적인 쇼
맨쉽 등도 이들을 크로스오버계에 
독특한 포지셔닝을 하게 하였다. 하
지만 이들의 연주력과 재능이 놀랍
도록 뛰어남은 알아봤지만 바로 그
런 마치 무대위에서 일렉트릭 기타
를 연주하는 듯한 쇼맨쉽들이 cello
라는 악기에서 내가 기대하는 면과

는 조금 달라서 더이상 그들을 밀착 
트랙하지는 않게 되었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Hauser가 
연주하는 Samuel Barber의 'Adagio 
for Strings'를 듣게 되었다. 첼로 협
주곡처럼 첼로 중심으로 편곡된 이 
심연으로 빠져드는 듯한 처연한 느
낌을 주는 명곡을 들으며 연주자에
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에는 Hauser라는 연주자가 내가 알
고 있던 2Cellos 중의 한 명이었음
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약간의 
리서치를 해보고 나서 알게 되고나
서 나의 섣부른 선입견이 또 한번 좋
은 아티스트를 만나게 하는 걸 지연
시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정통 클래식 아티
스트로 포지셔닝하기 보다는 크로
스오버 아티스트로 분류되지만 이
렇듯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들이 잘 
선곡하지 않는 깊이가 남다른 곡들
도 종종 선곡해주고 있다. 또 거론하
지 않을 수 없는 한 곡은 2024년 발
표된 [Classic II]라는 앨범에 수록된 
'Rachmaninoff Symphony No.2'
이다. 얼마전 작고한 70년대 팝 가수 
Eric Carmen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의 모티브가 된 유명
한 멜로디가 나오는 이 교향곡의 아
다지오 부분을 편곡한 이 곡은 원곡
의 수많은 버전을 들어본 나로서도 
이만큼 아름답게 연주된 버전도 드
물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 가을 즈음
에 발표된 Hauser의 최신 앨범 [Cin-
ema]에 대해 알아보자. 앨범 타이틀
이 직관적으로 앨범의 모든 걸 설명
해 주는 대로이다. 고전적인 할리우
드 명작들(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
다』)부터 『Amélie』와 같은 유럽 영
화, 그리고 최신작 『Barbie』의 오스
카 수상곡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폭
넓은 영화 음악을 첼로와 무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ondon Sym-
phony Orchestra)라는 세계 탑 클
라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협연으
로 담아낸 앨범이다. 

앨범에서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두드렸던 트랙은 다른 이들에게는 
좀 의외일것이다. 개인적으로 국민
학교 2.3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어
느 일요일 밤 다음날 학교가기가 싫
어져 마음이 울적했을 때 소형 트랜
지스터 라디오에서 구슬프게 나오
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제
가 'Tara's Theme'이 아직도 기억
난다. 그때는 이 멜로디가 이토록 좋
은지도 잘 몰랐겠지만 아뭏튼 이상
하게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던 그 곡
을 다시 이런 멋진 오케스트라와 첼
로로 듣게 되자 말로 형용할 수 없
는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리
고 Vangelis가 맡았던 1973년도 동
물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L'Apoca-
lypse des animaux』에 수록되었던 
곡 ' La petite fille de la mer ( 바다의 
어린 소녀)'를 추천하겠다. 들을 때마
다 신비한 느낌이 드는 감히 '명곡'이
라는 칭호를 주고 싶은 아름다운 곡
이다. 이 곡의 원곡인 Vangelis의 버

전도 꼭 들어보시기를... 그리고 빼놓
을 수 없는 곡은 역시 2024년 제96
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오
리지널 곡상(Best Original Song)을 
수상한 이 시대의 아이콘인 빌리 아
일리시(Billie Eilish)가 부른 영화 『바
비(Barbie)』의 주제곡 'What Was I 
Made For?'이다. 빌리 아일리시(Bil-
lie Eilish)의 보컬 버전보다 조금은 
담담하게 연주되는 이 첼로와 오케
스트연주 버전도 너무나 매력적이라
고 느꼈다. 빌리 아일리시 본인도 이 

버전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
고 확신한다.

그밖의 수록곡들이 사실 오히려 
더 많은 올드 영화음악팬들의 관심
을 끌 것이다. 예를 들면 『피서지에
서 생긴 일 (A Summer Place)』의 너
무나도 친숙한 멜로디 'Theme from 
"A Summer Place"'라든지 『Ro-
meo and Juliet』의 ' A Time for Us', 

『가을의 전설 (Legends of the Fall)
』의 'The Ludlows', 『아웃 오브 아프
리카 (Out of Africa)』의  'Main Title (I 
Had A Farm in Africa)' 등등 총 25곡(
피지컬 CD에는 20곡)의 주옥같은 영
화음악 명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frisell66@gmail.com

Hauser(본명: Stjepan Hauser)는 
1986년 남동유럽의 크로아티아 출
신의 첼리스트로 그가 처음 대중에
게 두곽을 나타냈던건 2011년부터 
역시 같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첼리
스트 Luka Šulić과 함께 결성한 크
로스오버 듀오 2Cellos로 활동하면
서였다. 이들이 일렉트릭 첼로 등으
로 강력하게 재해석 했던 Michael 
Jackson의 'Smooth Criminal'이 
viral해지면서 이들의 마치 록 콘서
트를 연상시키는 폭발적인 공연이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다. 당
시 이들의 공연의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물론 그때도 클래식과 영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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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의 운동도 암을 막는다! - 근육이 내는 항암 신호”

 슬기로운 시니어생활

여러분, 오늘은 운동이 단순히 몸
을 건강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암
세포 성장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놀
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 에디스 코완 대학교 연구팀
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
암을 이겨낸 여성들이 단 한 번 고강
도 운동을 했을 때, 혈액 속 특정 물
질이 증가하면서 실험실에서 배양
한 암세포 성장을 막거나 죽이는 효
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후 
채취한 혈액이 가장 강력한 항암 효
과를 보였는데요. 이때 혈액 속에는 
‘IL-6’라는 단백질을 포함한 마이오
카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물질
이 바로 암세포 억제에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관찰 연구
를 통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암 생
존자는 재발 위험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강도 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가 그렇
지 않은 환자보다 3년 후 재발률이 

37% 낮은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

까요? 연구진에 따르면, 암 생존자에
게는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이 중요
합니다. 가벼운 산책보다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
은 고강도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
이라는 것이죠. 근육량이 늘어날수
록 항암 신호 물질도 더욱 많이 분
비됩니다.

혹시 “암 환자가 고강도 운동을 감
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
는데요. 연구진은 맞춤형 프로그램
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자들도 잘 해냈다
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
다. 운동은 더 이상 보조적 치료가 
아니라, 암을 이겨내는 강력한 1차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
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걸음이라
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운
동 한 번이 우리 몸속에서 암을 막는 
신호로 바뀔 수 있습니다.

<Radio Seoul News Desk>

라디오서울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시니어생활’ 매주 수요일 아침10시 ‘
뷰티풀데이’에서 인기리에 방송 중입니다. 지난 방송과 기사를 보고 싶으
시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radioseoul1650.com 에 들어가서 상단 카테
고리 시니어생활섹션을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슬기로운 시니어생활 유튜브 영상 보세요 *최신 영상 주소로 업데이
트 됩니다. 주소를 카피해서 YOUTUBE 검색창에 입력해서 시청하세요.

“에스프레소 한 잔, 
알츠하이머를 막는다!”

안녕 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
늘은 에스프레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건강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
립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비밀이 
커피잔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이탈리아 베로나대학교 연구진
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알츠하이머병
을 막을 수 있다는 놀라운 실험 결과
를 발표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만큼 강력한 

효과가 발견된 건데요. 연구진은 에
스프레소에 들어 있는 화합물이 알
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타
우 단백질’이 서로 뭉쳐 엉키는 현상
을 크게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
습니다.

실제로 시험관 실험에서 에스프레
소를 섞자 타우 단백질이 덩어리로 
커지는 것을 막았고, 세포에 해를 주
는 독성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스프레소에 들어 있

는 테오브로민, 카페인, 플라보노이
드 등 여러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
를 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부연했습니다. 단, 아직은 인간 
대상 임상 실험이 아닌 제한적인 연
구 단계이기에 후속 검증이 꼭 필요
합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하루 
2~3잔 정도의 적당량이 제일 좋다고 
하니, 오늘 아침 한 잔의 에스프레소
로 기분과 건강 모두 챙겨보세요.

단식,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진행 억제에 ‘새로운 희망’

최근 국제 연구진이 발표한 논
문과 종합 리뷰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Intermittent Fasting, IF) 
또는 시간 제한 식사(Time-re-
stricted Feeding)가 알츠하이머
병 진행을 늦추고 뇌 건강을 보호
하는 효과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
습니다.

주요 연구(2025, Nature Com-
munications)에서는 알츠하이머
병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일정 시
간 동안 단식을 적용한 결과,베타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 축적 
감소 뇌내 염증 및 산화스트레스 
감소 뇌의 일주기 리듬(수면/활동 

주기) 복원 기억력과 공간 인지 등 
뇌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되
었습니다.

단식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
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뇌
의 미토콘드리아 및 에너지원 대
사도 개선해 신경세포 보호와 인
지 기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규모 인간 
임상시험은 아직 제한적이어서, 
연구진은 향후 맞춤형 단식 전략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밀 영
양 치료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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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멜 로빈스는 이 책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신경 쓰
느라 나를 소모하는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 중요한 것—즉 자
기 자신, 자기 행복, 목표, 인생—에 집중하는 방법, ‘렛뎀(LET 
THEM)’ , 즉 내버려두기의 기술을 알려준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관심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와 두려움 대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렛뎀은 포
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술이며, 나다운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확
실한 방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
관 임기를 시작하여 2025년 4월 18일 퇴임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그 어느 선고 때보다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단어 선택
과 논리 전개로 된 판결문, 단정하고도 단호한 태도의 재판관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편견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작고 평범한 보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배우고 성찰하며 기록한 
120편의 글을 담은 책이다.

소설가 김애란이 <바깥은 여름> 이후 팔 년 만에 새 소설집으로 
돌아왔다. “사회적 공간 속을 떠다니는 감정의 입자를 포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하는 특유의 능력을 예리하게 발휘
한 소설”이라는 평과 함께 2022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홈 파티'와 2022 오영수문학상 수상작인 '좋은 이웃'을 비롯해 
총 일곱 편의 단편이 수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증편향이 기승을 부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막
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세계
적 역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의 위기와 기
회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빌 게이츠가 한
국 방문 중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소
개했던 3권의 책 중 하나로 2019년 출간 당시 미국 모든 대학의 
대학원생에게 책을 선물해 화제가 된 책.

작가 양귀자가 1998년 펴낸 네 번째 장편소설로,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무서운 속도로 베스트셀러 1위에 진입, 출판계를 놀
라게 하고 그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모순>이 특별한 
것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한 번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번, 혹은 세 번 이상 되풀이 읽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열성 독
자들은 끊임없이 소설 속 문장들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반추하
며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소설이 지금까지 132쇄를 찍으면서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힘은 참 불가사의하다.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작. 한강의 여섯번째 장편소
설.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를 통해 한강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한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그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
게 그려내고, 당시의 처절한 장면들을 핍진하게 묘사하며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환기하
고 있다.

작품마다 치밀한 취재와 정교한 구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인 
캐릭터와 강렬하고도 서늘한 서사로 평단과 독자의 주목을 고
루 받으며 새로운 세대의 리얼리즘을 열어가고 있다 평가받는 
작가 성해나의 두번째 소설집. 표제작 <혼모노>는 더욱 예리해
진 문제의식과 흡인력 넘치는 서사를 통해 지역, 정치, 세대 등 
우리를 가르는 다양한 경계를 들여다보며 세태의 풍경을 선명
하게 묘파해낸다.

표제작 <채식주의자>, 2005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 불꽃>의 3부작으로  2007년 출간된 연작 소설집.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과 식물적 상상력의 강렬한 결합을 정교
한 구성과 흡인력 있는 문체로 보여주며 섬뜩한 아름다움의 미
학을 한강만의 방식으로 완성한 역작이다. 2016년 이 책으로 한
강은 한국인 최초로 부커상을 수상했다. 

행동 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저자
는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의미 있는 삶을 탐구해왔다. 삶을 최적
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학적 전략을 찾아온 그는 인
류가 잃어버린 감각, ‘불편함’에서 해답을 찾았다. 실험적인 알래
스카 취재기와 더불어 뇌과학, 정신분석학, 진화심리학, 운동생
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융합해 ‘불편함’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이 책에 담았다.

너무 쉬워서 너무 맛있어서 대한민국 밥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자타공인 집밥 마스터 ‘어남선생’ 류수영. 수년간 자체 개발한 
300여 개의 레시피를 추려서 한 권의 책으로 펴낸다.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메뉴부터 한껏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특
식까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했던 레시피 중에서 가장 사랑받
은 79가지 메뉴를 엄선한 것이다. 재료와 계량 및 소요 시간에 
대한 꼼꼼히 점검한  결과 좀 더 정교하고 완벽한 레시피로 재탄
생했다.

렛뎀 이론 
인생이 ‘나’로 충만해지는 내버려두기의 기술
지은이  ㅣ  멜 로빈스

안녕이라 그랬어
지은이  ㅣ  김애란

팩트풀니스 (50만 부 뉴에디션)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지은이  ㅣ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뢴룬드 

혼모노
지은이  ㅣ  성해나

소년이 온다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지은이  ㅣ  한강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  
죽을 때까지 나를 먹여 살릴 ‘어남선생’의 쉽고 맛있는 집밥
지은이  ㅣ  류수영

편안함의 습격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들에 관하여 
지은이  ㅣ  마이클 이스터

채식주의자 (리마스터판)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지은이  ㅣ  한강

모순 
지은이  ㅣ  양귀자

호의에 대하여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지은이  ㅣ  문형배

알라딘 US 온라인 서점 베스트10

◆   알라딘US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 :  us.aladin.co.kr                                                ◆   알라딘서점 LA 마당몰점 웹사이트 :  la.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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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 11월 3일)

쥐띠 - 조금씩 이루어지는 

운수 :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 :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애정 :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1, 26, 30, 2일 길일. 25, 27, 28, 31일 주의.

양띠 - 가슴을 활짝 열고 

운수 :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전 :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 :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1, 25, 28, 2일 길일. 23, 31, 1, 3일 주의.

소띠 - 한 걸음 물러서서 

운수 :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겠습니다. 

금전 :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2, 27, 31, 3일 길일. 23, 26, 29, 1일 주의.

원숭이띠 -  행복하고 편안한 

운수 :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전 :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 :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2, 26, 30, 31일 길일. 21, 24, 27, 2일 주의.

범띠 - 현실에 만족하고 

운수 :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체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금전 :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면 

            이득이 따릅니다.

애정 :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

            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26, 28, 1일 길일. 21, 27, 30, 2일 주의.

닭띠 -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운수 : 그동안 해오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이 

            있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금전 :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 연인이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3, 27, 30일 길일. 22, 25, 28, 3일 주의.

토끼띠 - 애정이 더 깊어지는

운수 :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금전 :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가겠습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 희소식이 들려오고 애정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갈등이 있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1, 24, 29, 1일 길일. 22, 28, 31, 3일 주의.

개띠 - 적당한 선에서  

운수 :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 :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정 :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4, 25, 28, 30일 길일. 22, 23, 26, 29일 주의.

용띠 - 차분한 마음으로  

운수 :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 :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애정 :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2, 30, 31, 3일 길일. 23, 25, 27, 1일 주의.

돼지띠 -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운수 :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금전 :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5, 29, 1일 길일. 21, 24, 27, 30일 주의.

뱀띠 - 미리 대처하는

운수 :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23, 26, 28, 31일 길일. 21, 24, 30, 2일 주의.

말띠 - 해결의 실마리를  

운수 : 자신의 판단에 확신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 :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8, 29, 1일 길일. 22, 25, 31, 3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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